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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지구촌 완전복음화 위한…한인세계선교대회 

올해 라마단 기간은 6월 6일~7

월 5일까지이다. 

라마단 월은 이슬람력에 따라 정

해진다. 양력으로는 매년 약 11일

씩 차이가 난다. 라마단 일자는 달

의 출현여부에 따라 나라별로 다를 

수 있다. 

독실한 무슬림들은 해가 뜨기 전

에 일어나 기도로 시작하여 그 날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한다. 노인과 

허약자 어린아이와 임산부는 금식

에서 제외된다.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에 맞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는 국제적으로 2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약 17억

의 무슬림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

기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

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한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는 이 

땅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을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무슬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될 것을 기

대하는 절실한 마음의 다른 표현이 

기도 하다.

무 슬 림  위 한  3 0 일  기 도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이하 

KWMC)가 아주사퍼시픽대학교

에서 6일~10일까지 진행됐다. 

대회 일정은 4번의 저녁선교대

회, 11번의 주제강연, 3번의 선교

도전집회, 3번의 선교전략회의, 4

번의 성경강해, 4번의 새벽기도

회, 140개 선택강좌가 이번 대회 

기간 내에 진행됐다. 

선교사와 선교 전문가들이 참

여하는 9가지 주제의 전략포럼,  

선교 관심자들이 선교사와 만나 

대화하고 친교하는 ‘만남의 광장’ 

시간도 이번에 신설됐다. 

또 60여 단체의 선교 부스가 설

치돼 선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며 대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성인과 함께 참여한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해 EM선교대회, 어

린이선교대회도 동시에 진행됐

고 기독교TV CTS, CGNTV, 미주

복음방송 등이 생방송으로 대회

를 중계했다.

한편 3일~6일까지는 제15차 한

인세계선교사대회(이하 KWMF)

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첫사랑 

회복과 성령이 함께 하는 선교”

라는 주제 아래 같은 장소에서 열

렸다. 이 대회에 참석한 932명의 

선교사들은 대회 마지막 날 “신속

한 복음화, 연합, 재헌신”을 골자

로 하는 선언문도 채택했다. 

또 향후 4년간 세계 한인 선교

사들을 섬길 일꾼에는 김영섭·박

영기·오세관·최근봉 선교사가 선

출됐다. KWMF대회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제16차 중앙위원회 총회

를 통해 이들을 공동회장에 선출

했다. 사무총장에는 남가주에 기

반을 둔 SON미니스트리의 김정

한 선교사가 선출됐다.

7일에 열린 KWMF 여성선교

사총회에서는 배점선 선교사(불

가리아, GMS)가 회장, 김성자 선

교사(도미니카, 기감)가 부회장에 

인준됐다. 한인세계선교사회는 1

명의 대표회장과 3명의 공동회

장, 21명의 부회장 겸 지역회장과 

함께 1명의 여성 부회장을 두고 

있다.       [관련기사 13면 참조]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지

중해에서 선박 사고로 숨진 난민

이 만 명을 넘어섰다.

7일(현지시간) 유엔난민기구

(UNHCR)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초 이래로 지중해에서 선박 사고

로 숨진 난민 수는 1만85명에 달

했다. 

2014년 3천500명, 작년 3천

771명이었던 익사 난민 수가 올

해에는 한 해의 절반도 지나기 전

에 2천814명이 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발칸 루트 차단

으로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

는 난민이 줄어든 대신, 리비아에

서 출발해 이탈리아로 향하는 더 

위험한 경로를 택하는 이들이 늘

면서 불과 몇 주 만에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 부

위원장은 “우리는 이런 규모의 인

명 손실을 용인할 수 없다”며 “우

리는 이를 저지할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난민들의 발길을 막는 데 뾰족

한 대책이 없는 EU는 이들 난민

의 고향인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

가들과 손을 잡고 난민 발생을 억

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U 집행위가 7일 새로 내놓은 

난민 대책에는 요르단, 레바논, 

리비아,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

아, 세네갈, 에티오피아 등 난민 

발생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난

민 유입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EU 자금을 활용해 이들 국가에 

대한 민간 투자를 600억 유로까

지 늘리고 EU 자금 80억 유로를 

EU 외부 국가들과의 이민 협정 

지원에 쓸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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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 난민 익사자…2014년 이후 1만명”

6월 6일~10일까지 남가주 아주사퍼시픽대학교 내에서 열린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제15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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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나라 복음 DNA 함께 나눠요”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

크> 본 강좌가 5월 24일~26일까지 

LA온누리교회에서 열렸다. 한국교

회 제자훈련의 차세대 모델로 주목

받고 있는 하나복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20여 명의 목회자와 평신도들

은 3일 동안 하나복의 대표 김형국 

목사와 함께 한 명의 제자를 세우

는 일과 하나님 나라에 동참케 하

는 일에 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

눴다. 

하나복은 개교회 중심의 복음 전

파나 훈련 프로그램으로서의 제자 

훈련을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 나

라를 위한 복음 전파와 삶으로서의 

제자화를 위해 사역하고 있다. 하나

복 회원 목회자나 교회는 하나복으

로부터 다양한 훈련 컨텐츠를 제공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운동

에 동참하게 된다. 또 지역별로 정

기적으로 모여 교회 갱신, 개척, 성

장 등 다양한 분야의 관심사를 나누

고 동역한다.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한 김형국 목

사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

한 후 IVF(한국기독학생회)에서 5

년간 간사로 활동하다 미국으로 유

학와 시카고 트리니티복음주의신

학교에서 목회학 석사와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에는 한국 사

랑의교회에서 사역하다 나들목교회

를 개척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LA 지역 하나복에 관한 문의는 

김대성 목사(213-999-6214, dae-

songdoo@gmail.com)에게 하면 된

다.                            김준형 기자

 “GMI청소년 오케스트라 무료 콘서트”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목

사) 제25회 학위수여식이 4일 오후 

2시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

사) 본당에서 이 학교 관계자를 비

롯해 졸업생과 축하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기독교

상담학을 비롯한 학사 18명, 목회

학을 비롯한 석사 32명 총 50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총장상을 비롯

해 7개 부분에 대한 수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임성진 부총장 인도로 시작된 학

위수여식은 순서담당자, 교수단, 

졸업예정자들이 입장한 후에 인도

자의 개회선언, 신선묵 교수 기도, 

학사보고, 학위수여, 전은선 재학

생의 축가, 총장 훈화, 졸업생 답사, 

유혜영 학우 인도의 헌신기도, 교

가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이 대학 설립자인 임

동선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다.

이날 송명정 총장은 “다시 시작

해야 합니다” 주제의 훈화를 통해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도하며 공

부하여 이 자리에 동참한 졸업생들

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구체적인 도움의 역사가 지속적으

로 임하길 바란다”며 “복음을 전파

하다가 옥중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도 계속 달려 나가고 싶다는 진취

적인 신앙 자세를 견지했던 바울 

사도처럼 졸업생 모두가 다시 시

작한다는 각오로 달려 나가길 바

란다”고 당부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현재까지 25

회의 학위수여식을 통해 목회학 

박사 3명을 포함해 학사 357명, 석

사 416명 등 총 77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한편 월드미션대학교는 2013년 

8월 대학원 과정에 대한 ATS(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신학대학원협의회)의 정

회원 인준을 취득했다. 이로써 

ABHE와 TRACS에 이어 ATS의 정

회원 인준까지 취득한 월드미션대

학교는 학부와 대학원 전체에 걸쳐 

미 교육부 산하 인준기관의 정회

원 인가를 모두 받은 최초의 한국

계 기독교 대학교로서 정부FAFSA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이

다. 최근에는 온라인 교육 확장을 

통해 전세계로부터 많은 학생들이 

월드미션의 질높은 교육 수혜를 입

고 있다.  

또한 영주권 자격의 BA학생들에

게는 재정도 충분히 지원하고 있으

며 선교사, 목사, 전도사 및 사모에

게는 수업료의 25퍼센트까지 장학

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 외에도 많

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213-388-1000

＊웹사이트:www.WMU.EDU 

이영인 기자

박보영 목사(인천방주교회 담임)

를 강사로 “용서받은 죄인들”이란 

부흥집회가  1일 저녁 감사한인교

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박보영 목사는 “이 길 확신

합니까(행9:1-5)”란 설교에서 “천

국에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

고 죄를 씻으며 거듭나야 하고 예수

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천방주교회는 10주 마다 

한 번씩 주일날 교회 문을 닫고 모

든 성도들이 개척교회에 출석해 예

배를 섬기고 헌금하도록 하는 섬김

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 행사는 OC교협, OC기독

교평신도연합회, CTS아메리카 등

이 공동 주최했으며 이 집회의 모든 

헌금은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참석

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데에 사

용됐다.                     권 쉘비 기자

하나복 운동에 동참하는 목회자들이 LA에서 열린 본강좌에 참여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제25회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 학위수여식이 4일 동양선교교회 본당에서 열려 총 5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제25회월드미션대학교 학위수여식… 학사 18명, 석사 32명 등 졸업생 총 50명 배출

OC 지역교계가 연합해 (앞줄 왼쪽으로부터 네 번째)박보영 목사 초청 부흥집회를 개최했다.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MI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오는 6월 11일 방학을 맞이한 자녀들을 위해 콘서트를 연다.

하나복 본강좌 김형국 목사 강사로…LA온누리교회에서 개최돼

OC지역 교계 연합부흥집회 “용서받은 죄인들”
 박보영 목사(인천방주교회) 강사로…감사한인교회에서 은혜롭게 진행돼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에

서 여름방학을 맞이한 자녀들을 

위해 GMI 청소년 오케스트라 여

름 콘서트가 무료로 개최된다. 

베토벤 심포니 No.5 전 악장을 

연주하고 이어서 프로즌, 스타워

즈, 디즈니 클래식 등 다양한 곡을 

선보인다. 어린이들을 위한 사회

자의 곡에 대한 간단한 설명 시간

도 마련된다. 지휘는 OC심포니 객

원지휘를 맡고 있는 바이올리니스

트 정승재 집사가 한다.

-일시: 6월 11일(토) 오후 7시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주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문의:714-318-2085

-이메일:gmiorchestra@gmail.com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

상명 박사, 이하 미주장신) 제36회 

졸업감사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4

일 오전 10시 남가주동신교회(담

임 백정우 목사)에서 1부 감사예

배, 2부 학위수여식으로 각각 나뉘

어 진행됐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학사 7명, 석

사 21명 총 28명의 졸업생을 배출

했다. 또한 성적 우수상으로는 구

선희(총회장상), 성재림(이사장

상), 성동숙·김혜영(총장상) 등에

게 각각 수여됐다. 동문회상으로는 

김은희(공로상)와 양인희(봉사상)

에게 돌아갔다. 

학생처장 박충기 목사 인도로 시

작된 1부 감사예배는 기수와 교수

진 및 졸업생들의 입장, 묵도, 예배

의 부름, 다함께 찬송(320장), 기도

(서남노회장 이철 목사), 성경봉독

(서중노회장 라세영 목사), “따로 

세워 보내다”(행13:1~3) 주제의 

유영기 목사(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장) 말씀선포 등의 순서로 진행된 

다음, 다함께 찬송(543장)한 후 이

사장 박성규 목사가 축도했다.

교무처장 구경모 박사의 사회로 

시작된 2부 학위수여식은 사회자

의 학사보고, 학위증서수여, 시상

식, 격려사(이상명 총장)등의 순서

로 진행됐다. 이어 양인희 졸업생 

대표가 학교에, 재학생 대표 노영

주가 졸업생에게 각각 기념품을 전

달하는 시간을 갖은 다음, 광고가 

있은 후 다함께 교가를 제창하며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문의:562-926-1023  

＊웹사이트:www.ptsa.edu       

                             이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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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및 졸업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앞줄 왼쪽으로부터 세번 째)박성규 이사장, (다섯 번째)이상명 총장.  

한국을 넘어 미주 곳곳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는 이영

환 목사(대전한밭제일교회 담임)

의 장자권 세미나가 5월 25일~27

일까지 “이민교회를 위한 장자권 

기도목회”란 제목으로 LA 미주양

곡교회(담임 지용덕 목사)에서 열

렸다. 

이번 세미나는 목사와 전도사, 

선교사, 사모, 평신도 지도자를 대

상으로 열렸으며 한국기독교부흥

협의회 미주지부(대표회장 지용덕 

목사)가 주최했다.

25일 첫 강의에 나선 이영환 목사

는 “믿음은 곧 선포”라면서 자신의 

간증으로 이야기를 풀어갔다. 1980

년 한밭제일교회를 개척해 대전을 

대표하는 대형교회로 성장시킨 그

“미주연합장로회총회 말씀컨퍼런스”“제36회 미주장신 졸업 및 학위수여식”

미주연합장로회 총회 및 말씀 성령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제7회 미주연합장로회 총회 및 

말씀 성령 컨퍼런스가 나성소망기

도원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3)"는 주제 아래 5월 23일

~27일까지 열렸다. 

이번 총회에는 미국 동부와 중서

부 지역,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등

지에서 53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총회장에 노인수 목

사(뉴욕노회), 부총회장에 현종각 

목사(워싱턴노회), 여성부총회장

에 권보라 목사(중앙노회), 서기에 

최규홍 목사(오레곤노회), 부서기

에 라흥채 목사(뉴욕노회), 회의록

서기에 이인기 목사(중앙노회), 부

회의록서기에 최경일 목사(서부노

회), 회계에 강태흥 목사(하와이노

회), 부회계에 정경희 목사(서부노

회), 감사에 심진구 목사(서부노회)

가 선출됐다. 

총회 기간 중 5월 25일에는 유나

이티드신학대학교 졸업예배 및 학

위수여식, 26일에는 목사안수식이 

각각 진행됐다.

                            김준형 기자

이영환 목사(대전 한밭제일교회 담임)가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학사 7명, 석사 21명
총 28명의 졸업생 배출

“하나님의 장자인 성도”
이영환 목사 초청…LA장자권 기도목회세미나 개최 

총회장 노인수 목사 
부총회장 현종각 목사 선출 

는 사실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대인

기피증까지 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신학생 시절 교내 설교 대회에서 1

등을 해 보겠다고 조카들에게 선포

했다가 정말 1등을 하게 되고 자신

의 평생 목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된다. 그건 바로 

‘믿음의 선포’다. 창세기 1장에서 하

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뤄지

듯,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장자가 

된 성도가 행하는 믿음의 선포 역시 

힘이 있다는 것이다.

이 믿음의 선포의 최고봉은 기도 

다. 그가 세미나에서 강조한 기도 비

법, 믿음의 기도는 정말 단순하다. 일

단 예수님의 금식기도, 새벽기도, 철

야기도, 산기도, 피땀의 기도, 큰 소리

의 기도를 따라 하란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자주, 오래, 큰 소리로, 은밀하

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

서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 값으

로 사신 장자”라는 믿음을 갖고 장자

의 권세로 선포하고 외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주기도문을 기도의 모범으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김준형 기자

식순을 맡은 목회자들과 임직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앞줄 맨 오른쪽) 담임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창립15주년 감사 ·임직예배”
열매교회가 창립 15주년을 기념

해 감사예배를 드리며 5명의 일꾼

을 세웠다. 배태민 안수집사가 임

직했으며 김기순, 문정옥, 박화형, 

성정민 권사가 취임했다. 

5일 열린 감사예배 및 임직식은 

김요섭 담임목사의 사회로 시작돼 

임진호 장로가 기도하고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가주노

회장인 양수철 목사가 “이상적인 

교회 vs. 성경적인 교회”란 제목

으로 설교하고 전 가주노회장 김

광삼 목사가 권면 및 축사했다. 김

상호 전도사와 김희영 집사가 축가

를 부르고 리틀리디머가 축하 공연

을 했다. 축도는 안국련 원로목사

가 했다. 

＊문의: 323-737-3009

＊주소: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김준형 기자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

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써둔 말이다(저

자주–고린도전서 11장 5절). 

유대를 포함한 소아시아와 중동

지방에서 결혼한 여자는 관습상 머

리를 가려야 한다. 훗날 이런 관습

이 없는 지역에서는 바울의 권면을 

무시하게 될런지는 몰라도, 유대인

이기도 한 바울의 이런 말씀은 지금 

기독교회의 혼란을 반증하고 있다. 

기독교가 유대를 벗어나 세계종

교가 되면서 일어난 혼란은 그뿐

이 아니다. 예배는 언제 드려야 하

는가.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유대인

의 안식일 그러니까 한주의 마지막

날에 모여 예배한다. 

그런가 하면, 예수가 부활한 안

식일 다음 날에 모여야 한다는 이

도 많다. 어느 것이 맞다고 정해줄 

권위자도 없다. 예배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예수는 새로운 믿음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남기었으나 예배의 

형식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떡과 포

도주를 나누는 성찬식 이외에는 별

도의 지시를 남기지 않았다. 유대교

의 엄격한 유월절 율법에 대해 비판

적이었던 예수의 언행에 대한 기억

때문인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추

구하는 성향이 커져 가고 있다. 회

당에 모이지 않고 몇몇 가정에 모

여 성경을 회람하고 지도자가 강독

하고 기도한 뒤, 함께 식사를 하는 

방식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바

울의 고린도서신에는 이 공동식사

에 이미 빈부의 차이가 드러나 있고 

술에 취한채 성찬식에 참여한 모습

에 대한 지적도 보인다(저자주–고

린도전서 11장 21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

여 전도한 초기 시절, 따르는 이들

은 소유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만

들었다. 그들은 예수가 그들의 생전

에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할 것

으로 굳게 믿었다. 그러나 한세대가 

지나자 열정과 기대가 사라지고, 이

제는 예수가 말했던 재림은 성령의 

강림을 말한 것이라는 해석이 조용

히 힘을 얻어간다. 기독교회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 교

회가 커지면서 순수한 신앙공동체

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느낌을 지

울수 없다. 구원받은 인간은 여전

히 이기적이고 불완전하며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이들도 가

득하다. 바울의 조심스런 권면에

서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는 성도

들에 대한 유대출신 랍비의 본능

적인 불안감이 느껴지는 건 내 괜

한 생각일까.

19. 수헤나 가족을 잃고서

수헤나 가족은 아시아 동쪽지방 

출신이었다. 그들은 로마의 도시 골

로새로 이민을 오면서 생애 처음으

로 예수의 복음을 들었고, 곧 세례

를 받은뒤 가정교회 안으로 들어왔

다. 문제는 그녀의 어린아들 예리코

로부터 발생했다. 예리코는 자존심

이 강한 아이였다. 예리코는 부모가 

가정교회내 또래 아이들이 있는 몇

몇 가정과 식사와 교제를 할 때마다 

아이들과 계속 갈등을 빚었다. 수헤

나는 무난한 성격이었으나 아이의 

사기를 꺽지 않는 데에는 마음을 크

게 두는 엄마였다. 어느날 예리코와 

한 또래 아이는 서로 간에 장난감을 

빌려준 것인지 훔친 것인지를 두고 

크게 다투었다. 수헤나는 억울해 하

는 예리코를 데리고 그 아이의 엄

마에게 서운함을 표시한 뒤 교회를 

떠나갔다. 아이들의 텃세도 있었겠

지만 객관적으로 예리코가 조금 문

제가 있어 보였다. 다른 몇 가정이 

예리코와 아이들 간의 비슷한 갈등

을 전하였고, 그 결과 수헤나 가족

을 붙잡거나 갈등을 봉합할 노력없

이 시간이 흘렀고 수헤나 가족은 신

앙에서 멀어져 갔다.

아이들 간의 사소한 문제로 막 신

앙에 접어든 저들을 잃은 이 일이 

시간이 지나도 마음을 떠나지 않는

다. 더 잘할 수는 없었을까. 예수가 

사역초기 산상에서 남긴 얘기를 사

도베드로에게 들은 적이 있다. 너희

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

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

하느냐. 예수가 제자에게 바라는 삶

의 수준은 인간의 자연스런 성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만약 예리코

와 수헤나를 사랑하기 위해 저들을 

용납했다면 그 상대방이었던 다른 

가정과 아이에게는 억울한 일이 되

었을 수도 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로 보이기도 

한다. 이민자로서 정착에 열심이

던 수헤나 가족의 평안을 위해 

기도한다. 그 가정을 다시 보고 

싶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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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언 저

 오네시모의 
독백  

18. 두건을 머리에 쓸지어다  

교수 및 학교관련자들과 졸업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헨신학대학교(설립자 강신

권 박사, 총장 로날드 밴더메이 

박사, 이하 코헨대) 제28회 학위

수여식이 5월 26일 오후 4시 토

렌스에 위치한 코헨신학대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피드먼트대학

교(Piedmont University, 총장 

윌리엄 스틴드 박사, 이하 피드

먼트대) 학위수여식도  함께 진

행됐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미국, 캐나

다,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브

라질, 페루, 파라과이 등 총 110

개 국가 코헨대 분교로부터 학사 

152명, 석사 76명, 박사 39명, 명

예박사 12명 등 총 279명에게 학

위가 수여됐다.

이날 졸업식은 로날드 밴더메

이 코헨대 총장이 개회기도를 한 

후 개회찬송 ‘그린란드의 얼음산

(Greenland’s Icy Mountain)’을 

다함께 합창하는 것으로 시작됐

다. 이어 코헨대 명예 총장 게리 

코헨 박사가 말씀을 전했다.

게리 코헨 박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사람들은 모두 우

리에게 올 것이다”(요6:37) 주제

의 말씀 선포를 통해 “요한복음 

6장 37~4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 가장 복음

적인 내용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

해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확증의 말씀이다”며 “그것은 잃

어버린 영혼, 우리 모두를 초청하

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약속의 말

씀이다”라고 했다.

또 그는 “사탄의 때는 끝나가

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미국을 악으로 치닫게 하는 

사탄의 지배자들은 결국에는 패

망할 것이다. 북한은 더 이상 남

한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지 못할 

것이고 기독교인을 순교하게 만

드는 중동의 사탄 세력들도 종국

에는 어린양의 진노를 사게 될 것

이다”며 “밤은 다가오고 있는데 

추수할 일꾼은 턱없이 부족한 오

늘날, 추수 때를 맞아 중단없는 

복음전파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

러므로 졸업생 여러분들은 하나

님께서 주신 최고의 특권과 사명

인 생명의 복음전파에 최선을 다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학위수여식과 특별상 시

상식이 각각 이어졌다.

스틴드 총장, 김기용 목사 등은 

축사를 전했다. 특별히 이날 졸

업식에서는 한국 중앙신학대학

교 총장이며 피드먼트국제대학

교 총장인 백기환 박사가 참석하

여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가 마무

리됐다.

한편 코헨신학대학교는 세계 

153개 국가에 신학교를 세우는 

‘비전153 월드미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현재 110개 

국가에 분교를 세웠으며 조만간 

아프리카 케냐 등 112개 국가로 

늘어날 예정이다. 총 졸업생은 약 

7,800여 명에 이르며, 그 중 25명

의 총장을 배출했고, 현재 8,000

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

다.

＊문의: 310-793-2285

이영인 기자

 “제28회 코헨신학대학교 학위수여식”
세계선교 위한 ‘비전153 월드미션’…110개 국에서 총 279명 졸업 

남가주교협의 증경회장들과 현 회장이 손을 맞잡았다. (왼쪽으로부터) 신임부

회장 박효우, 직전회장 류당열, 신임회장 한기형, 신임총무 정해진 목사와 강

신권 현 교협회장.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증경

회장단이 제11회 총회를 열고 회장

에 한기형 목사, 부회장에 박효우 

목사를 추대하고 총무에 정해진 목

사를 임명했다. 5월 25일 LA 한인

타운의 한 식당에서 열린 총회에는 

4명의 회원이 참석했고 5명이 참석

을 위임했다. 또 남가주교협의 회

장 강신권 목사, 총무 박세헌 목사

도 참석해 인사했다. 

한기형 신임회장은 “남가주교협 

을 위해 헌신해온 여러분들에게 감

사드린다. 증경회장들은 교계를 위

해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다가 협력

할 일이 생기면 힘을 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한다. 더 잘하도록 

격려하고 충고하는 역할에 충실하

겠다”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남가주교협 증경회장단
신임회장 한기형 목사 추대



누가복음 15:3~7에서는 양 백 마리중 하

나를 잃었을 때 애타게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와 친구와 이웃으로 더불어 함께 기뻐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회개하고  돌아

오는 한 영혼을 크게 기뻐하신다는 사실과 

8~10절에서는 여인이 드라크마 열 개 중 

하나를 잃었을 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힘써 찾았을 때의 기쁨같이 죄인 한  사람

의 회개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

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본문 11절 이하

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아, 누가복음 15

장은 회개는 죄인의 의무로되  구원은 하나

님의 소원임을 밝히신 진리와 복음의 말씀

인 것입니다.  

1. 실패와 절망 고통과 죽음의 상황파악

 본문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알뜰한 

사랑의 보살피심을 만족한 줄도, 감사할 줄

도 모르고 자기의 분깃만을 강요하여 그것

을 서둘러 정리해서 먼 나라로 떠나 자기

인생이니 자기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발상

(發想)이 인생실패의 시작(始作)이었습니

다. 작은 아들은 그의 어리석은 계획대로 

아버지께 자기의 분깃을 억지떼를 써서 결

국 얻어내었고 그 재산을 처분하여 서둘러 

떠날 때에 자기 계획과 뜻대로 잘되어 간다

며 무척 기뻐했겠으나 반대로 아버지의 마

음은 불안한 근심과 작은 아들의 실패와 불

행을 예견하는 아픔과 자식 잃는 슬픔의 시

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30에 큰 아들의 불평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함

께 없애 버렸다고 했으니 작은 아들은 큰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간

섭에서 완전히 벗어난 줄 알고 기생창녀

들, 술친구들과 어울려 허랑방탕하다가 돈

이 떨어지니 그렇게도 다정다감했던 기생

창녀들이 헌신짝 버리듯 하는가 하면 술친

구들 마저도 귀찮은 존재로 멀리하고 외면

하니 사방천지에 기대할 곳이 없어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

처럼 우선 입에 풀칠할 대책이 다급하여 취

직이라고 하고보니 들에 있는 돼지우리에 

살며 돈육사(豚肉師)가 되었으나 설상가상

(雪上加霜)격으로 흉년이 들어 돼지 사료

인 쥐엄열매로도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없

어 죽어가고 있는 자신(自身)을 직감(直感)

하게 됩니다. 진종일(盡終日) 돼지 떼에 시

달려 지친 몸을 돈사(豚舍)에 누워 단잠을 

청해보지만 밤바람은 차갑게 뼈 속으로 스

며들고 밤하늘의 별들마저 눈물을 머금고 

자기를 불쌍히 내려다보는 듯 실패(失敗)

한 자의 고뇌(苦惱)를 더욱 슬프게 했을 때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며 스스로 사

망직전임을 깨닫게 되었고 마침내 살 길을 

찾아 새 출발 해야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됩

니다. 지난날 돈 잘 쓸 때에 그토록 따르며 

입술발림의 좋은 말로 어울려 주었던 기생

창녀들, 그리고 술친구들의 배신에 대한 미

움도 칼을 갈던 원한도 다 쓴 웃음과 함께 

던져버리게 되고 오늘의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은 순전히 내 자신의 오만과 방종으

로 스스로 서두르고 재촉해서 만들어 온 결

과임을 양심적으로 절감(切感)하며 이대로 

절망에 빠져 죽을 수 없다는 각성(覺醒)과 

다시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뿐임을 확신(確信)하고 어리석은 자신

에게 속아서 정신없이 달려온 사망의 길을 

중단하고 아버지를 향한 생명(生命)의 길

을 찾아 새 출발하는 과감(果敢)한 결단(決

斷)이 곧 생명길의 시발(始發)이었습니다.

2. 아버지를 향(向)한 회심(回心)과 소망

기대(所望期待)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생명

의 길임을 알게 되고 막상 돌아가려니 양심

적 부담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분

깃을 강요하듯 미리 받아 육체의 본능적 욕

구와 기분, 감정따라 허세와 방탕으로 온갖 

죄를 지으며 다 없애 버렸으니 아들이란 대

접 기대는 도저히 불가하고 아버지의 집에 

품꾼으로라도 일거리를 얻어 아버지께 의

지하며 살고픈 소망적 기대가 너무나도 절

실했던 것입니다. 근간 절망과 고통이며 죽

어가는 신세로 실패하게 된 그 모든 원인과 

결과적인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의 어리석

은 소치(召致)임을 골백번 시인하며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 용서받고 품꾼

으로 채용되기만 하면 그때부턴 살기 위하

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의 보살피심을 위

해 모든 간섭까지도 아버지의 자식위한 염

려(念慮)로 알고 감사하면서 아버지의 뜻

과 말씀에 절대순종(絶對順從)하며 살리라

고 수없이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귀향(歸鄕)

길에 오르지만 돈이 없으니 목욕도 이발도 

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돼지 오물 냄

새를 풍기는데다 굶주려 죽어가는 너무나 

메마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3.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

는 생명의 길

그날도 아버지께서 동구 밖 언덕에 올라 

동네 입구의 길을 바라보시며 집 나간 자식 

돌아오는 모습을 애타게 살피고 계셨는데 

저 멀리 거지같은 사람이 오고 있어 작은 

아들임을 직감(直感)하여 달려가 목을 안

고 입 맞추며 환영하는데, 작은 아들은 21

절 이하에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

지께 죄를 지었아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

의 아들 대접을 기대하지도 않는다”며 용

서부터 빌었습니다. 아버지께선 즉시 종들

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며 발에 신을 신기라 하시고 또 살

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자고 했습니

다. 뿐만 아니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

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

라시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만일 작은 아

들이 과거의 기생창녀들이나 술친구들에

게 이용당하고 배척당했다는 배신감이나 

원한에 사로잡혀 복수의 칼을 갈고만 있었

거나 지금의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처지로 

인해 지난 날의 허랑방탕했던 죄책감과 그 

많은 재산을 탕진했으니 무슨 염치로 아버

지께 돌아 갈 수 있겠는가 하고 메마른 양

심의 가책에 사로잡혀 아버지께 돌아갈 용

기와 결단이 없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로 아버

지께 돌아온 작은 아들은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 살겠다는 생각도 할 수 없음은 아버지

를 떠나는 것은 곧 사망의 길임을 뼈가 저

미도록 체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곧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11~13 “나 여호와가 말하

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

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

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사람

이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짓고 또 사망의 길

에 죽어가는 형편에서라도 진심으로 회개

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용

서하시고 받아들이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

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욥기 5:17~20 “볼찌어다 하나님께 징계

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

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찌니라 하나

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

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 가지 환

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

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과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권세에서 너

를 구속하실 터인즉”하심같이 하나님께서

는 사망의 길에 방황하며 죽어가는 죄인들

이 서둘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생

명 길을 찾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시기 위

해 실패, 절망, 고통 등 죽을 지경에 이르도

록 몰아가시기도 하신답니다. 그러나 구원

섭리의 하나님 뜻을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입게 되면  “고난당한 것

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시119:71). 고

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

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시119:67)”

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계속 자기 마음대로 살

겠다며 돈만 더 달라고 졸랐다면 그 아버지

께서 범죄와 방탕의 밑천을 계속 주셨을까

요? 본문에서 탕자의 회개는 사활(死活)을 

거는, 즉 사망의 길을 벗어나 생명의 길을 

찾는 사생결단(死生決斷)의 회심이었기에 

아버지께서도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아

들의 자격을 공인(公認)시키는 의식(儀式)

의 반지를   끼워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여

건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으로 발에 신을 

신겨 주신 것입니다. 이 작은 아들은 자기

의 분깃을 미리 챙겨 멀리가서 탕진했으니 

아버지 집에는 자기 몫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지만 회개가 온전했기에 아들의 자격

이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여건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아버지의 것이 다시 제

것이 되어지는 이 엄청나고 놀랍고 과분한 

대접은 순전히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며 

무한하신 은혜보장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회개한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이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자

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생명 길에 들

어선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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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복 음 15:11~24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목요일 오후 2시

금요일 오전 6시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5면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T V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OX TV 

워싱턴DC.

CTS TV 

기독일보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기쁜소리방송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CBS TV

CTS TV

경북 기독 신문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3면 설교

미 국  신 문  설 교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화요일 오후

 7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금요일  오후

2시30분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T V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해  외  선  교  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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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운동의 결실(III)

한국 초기 교회의 연합운동 결

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서 번역

의 협력이다. 어느 선교지에서든지 

초기 선교 사역 중 성서 번역과 인

쇄 및 출판만큼 중요한 일도 없다. 

한국 선교도 마찬가지로 성서의 번

역, 출판은 중요하고도 시급했다. 

초기 선교사들이 가장 많은 시간

과 정력을 쏟은 일은 성서 번역 사

업이다. 1887년 언더우드가 그 동

안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손질

한 후 그것을 인쇄하기 위해 일본

에 갔을 때 그 곳 미국 성서공회의 

헵번(J.S.Hepburn)을 만났는데, 그

는 한국도 장기적으로 성경의 한국

어 번역을 위해 성서번역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

했다. 

언더우드는 한국에 돌아온 즉시 ‘

상임성서실행위원회’(The Perma-

nent Executive Bible Committee)

를 1887년 2월 구성했다. 그 공식 

명칭을 ‘한국성서상임위원회’(PBC 

in Korea)라 했다. 상임성서실행위

원회가 조직된 것은 1893년이다. 

이 위원회는 여러 선교회 대표로 

구성됐다. 이 위원회가 한 일은 번

역자 선출, 원고 검토, 편집, 그리

고 최종적으로 성경의 가격을 결정

하는 일 등이었다. 이 위원회 산하

에 ‘번역위원회’(The Translating 

Committee)와 ‘개정위원회’(The 

General Revising Committee), 두 

분과위원회를 두었다. 

번역위원회는 성서 번역 사업을 

총괄했으며, 번역은 정확성을 기하

기 위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불어, 독어, 중국어 성경과 영어 개

역판을 참고서로 사용했다. 

번역위원회에는 초기부터 언더

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톤이 참가

했는데, 언더우드는 첫 조직 때부

터 세상을 떠나던 1916년까지, 일

생 동안 위원장직을 맡아 수고하

여 한글 성경 번역에 혁혁한 공로

는 남겼다.

이들의 노력으로 1910년 신약성

경이 완역되어 출판됐다. 구약 역

시 여러 사람이 부분적으로 번역

하여 후에 이것을 모아 완본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 1911년에 완

성, 출판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가 신구약 성경을 갖게 되는 경사

를 맞이했다. 

연합사업은 교육기관의 신설과 

통합으로 이어졌다. 숭실전문학교

(The Union Christian College)는 

평양에 세워졌는데 북장로교 선

교사 사무엘 마펫에 의해 시작됐

다. 1905년 봄 서울에서 열린 감

리교 연차대회에 참석한 베어드

(W.M.Baird)가 감리교회와 연합으

로 이 학교 경영을 제안했다. 감리

교회는 이 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장·감 연합으로 대학을 운영했다. 

이 학교는 네 장로교 선교부 그리

고 한국 장로교회가 연합으로 경

영하는 모범적 연합 교육기관이 

됐다. 

다음으로 연희전문학교(The 

Chosun Christian College)가 있

다. 언더우드가 세상을 떠나기 전

에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기울

여 이룩한 에큐메니컬 기구가 연희

전문학교다. 북장로교회, 남장로교

회,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회와 남·

북감리교회가 연합하여 경영하던 

이 대학은 한국의 대표적 연합기관

으로 오늘에 이른다. 1957년에 연

희대학교는 세브란스병원과 의과

대학이 합병하였는데, 연희의 ‘연’

자와 세브란스의 ‘세’를 합해 오늘

의 ’연세대학교‘가 됐다.

다음은 피어선기념성경학교다. 

이 학교는 1912년 연합 성경학교

로 시작됐는데, 후에 이것이 피어

선기념성경학교가 됐다. 이 성경학

교는 미국 북장로교회 해외선교부 

부장으로 오래 수고한 피어선(Ar-

thur T.Pierson) 박사를 기념하여 

세운 학교다. 이 학교에 남·북 감리

회, 북장로교회, 그리고 캐나다 연

합교회가 참여하여 협력했다. 

이 성경학교는 초기부터 유지돼 

오던 ‘피어선’이란 이름이 생략된 

채, 근래 이 학교가 옮겨간 경기도 

평택의 지방 이름을 붙여 평택대학

교로 개칭됐다.

세브란스의과대학 및 병원은 네 

장로교회, 두 감리교회, 성공회가 

연합 사업에 동참한 기관이다. 

다른 부분에서는 대부분 협력을 

거부하던 제7일안식일교회가 이 

일에 동참한 것이 눈에 띈다. 세브

란스의과대학에는 세 사람의 일본

인, 네 사람의 한국인, 여덟 사람의 

외국인 교수가 강의했고, 또한 세 

사람의 일본인, 네 사람의 한국인 

강사가 출강했다. 의과대학은 각 

선교부가 파송한 이사로 구성된 행

정위원회가 관리했다. 

세브란스병원 원장 에비슨은 그

가 쓴 글에서 세브란스에 “한국에 

있는 모든 의료 선교사들이 연합하

기 위해 결합하였다”고 기록했다. 

에비슨의 에큐메니즘 정신은 투

철했다. 그는 본래 감리교인이었

으나 장로교회 선교사로 임명받고 

한국에 나와 일했다. 그는 교파 의

식 없이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했

고, 마지막까지 연합 정신을 강조

했다. 그는 1930년 7월 전조선교역

자하기수련회에서 다음과 같이 한

탄하였다. “부정(不正)한 세력이 점

점 가세하여 우리의 생활을 공격하

는 이 시대에 기독교의 세력은 가

급적 밀접히 연결할 필요가 잇지 

안이한가. 하나님은 하나요, 그리

스도도 하나요, 성신도 하나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왜 하나가 되

지 못할가.”

또한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37년 전 나는 가나

다 감리교인으로 미국 뉴욕 장로

교 해외 선교부에 가서 조선에 선

교할 목적을 말하였다. 내가 능히 

장로교 선교사가 될 것 갓이 생각

하느냐 하엿드니 그의 [엘린우드:

당시 해외선교부 총무] 대답이 조

선에 감리교적 열심을 그대로 가지

고 가서 그리스도만 힘 잇게 전하

면 그만이라고 하엿다. 그는 또 말

하기를 조선에 장노교 선교사를 보

냄은 장노교를 유력(有力)하게 하

려는 것보다 조선을 주의 나라로 

인도하려 하노라 하엿다.”

위의 글에서 초기 선교사들의 에

큐메니즘 정신을 정확하게 엿볼 수 

있다. 

초기 선교사들의 연합 정신으로 

많은 연합 기관이 형성되어 내려오

다 이들 대부분이 오늘에 이르러 

한국인들에게 넘어와 협력을 다지

게 된 것은 초기 선교사들의 공헌

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조각글

선교대명이라는 말은 현대 그리

스도인들에게는 익숙한 말이 되었

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

자를 삼으라.”(마28:19-20) 혹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

라.”(행1:8)는 말씀으로 대표된다.

그러나 대명이 꼭 하나뿐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구약성경에서는 

십계명이 하나님의 대명 아닌가. 

그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

랑’으로 요약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사랑대명의 선포였다. 

이 사랑대명은 쉐마(신6:4-9)에 

근거하여 교육대명이라고도 부른

다. 인간교육의 기초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성결교회에서는 “너희는 거룩하

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

함이니라”는 말씀을 성결대명이라 

이름 붙인다. 그리고 사회봉사기관

들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

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섬

김의 대명으로 삼는다.

여기에 목회대명을 하나 더 추가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

시기 전에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

로를 지명해 부르셨다. 그리고

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

으셨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

나 반복해서 물으셨다. 세상의 어

떤 것들보다도 예수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지를 확인하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 수준은 주님이 아시

지 않느냐고 얼버무린다. 그 때마

다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

라....내 양을 치라....내 양을 먹이

라”고 부탁하셨다. 실로 목회대명

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목회대명을 선언하신 배경

에는 교회를 설립하실 계획과 맞물

려 있다. 예수님은 이미 교회를 세

우실 것을 여러 가지로 암시하셨

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고 결

혼잔치집이 그것이고, 양의 우리

가 그것이고, 포도원이 그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들으신 뒤에

는 곧바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

시겠다고 명백하게 선언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들 가운

데는 악한 목자들이 많이 있었다.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

지 않는 도다.”(렘34:3). 이런 책망

이 구약성경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온다. 양들을 잡아먹는 데만 혈

안이 된 악한 도둑놈들이라고 가차 

없이 질타하셨다. 반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좋은 목자의 표준이라고 선

언하셨다. 좋은 목자는 양들을 위

하여 목숨을 바친다는 표준을 제시

하셨다. (요10:11).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셨다. 다

윗은 어렸을 때부터 좋은 목자였

다. 그는 양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자나 곰과도 목숨을 걸고 

싸웠다.(삼상17:34-37). 그리고 시

편 23편 곧 ‘야훼는 나의 목자’라는 

명시를 남겼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 

혈통을 타고 나셨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영혼구원, 교회설립,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항상 그 의식 속

에 착한 목자가 될 결단을 가득 가

득 채우셨다. 

그리고 목회 대헌장을 후대 목자

들에게 선물로 남기셨다. ‘착한 목

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을 바친다’는 대헌장이다. 베드로

는 그것을 뼛속 깊이 새긴 까닭에 

예수님을 목자장(벧전5:4)으로 모

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에 거꾸로 달

려 순교했다.

지금 이 시대 목회자들에게 가

장 중요한 자격이 무엇일까? ‘예수

님의 양을 먹이라’는 목회대명, 그 

양들을 위하여 단 하나뿐인 목숨을 

바치라는 목회 대헌장의 실천이 아

닐까.   

목회 대명, 그리고 목회 대헌장

김인수 교수의 한국교회사

김  인  수   교수

전 미주장로회신학대 총장

이  정  근  목사

성결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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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 동성애 합법화 저지, 동성

애 차별금지법 반대, 할랄식품단지 

조성 백지화를 위한 '미스바 구국

기도 대성회'가 6일 서울 궁동 연세

중앙교회(담임 윤석전 목사)에서 

예수생애부흥사회와 전국목회자

실천목회연구원, 에스더기도운동 

등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대성회에는 3만여 명이 참

석해 본당 1, 2층과 각종 부속건물

까지 모두 전국에서 모인 목회자와 

성도들로 가득 찼다. 대성회는 윤

석전 목사의 인사말과 기도 인도, 

이혜훈 의원(새누리당)과 조영길 

변호사, 이용희 대표(에스더기도

운동)의 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첫 강연에서는 이혜훈 의원이 

'국내 이슬람 유입과 한국교회 대

응 방안'에 대해 전했다. 그는 "정

부에서는 할랄의 경제적 유익을 강

조하지만, 실제로는 단지 건립부

터 유통·물류까지 막대한 투자 경

비가 드는 데 비해 수익은 얼마 되

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에서 양고

기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가. 결

국 모두 수입해서 재가공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혜훈 의원은 "'할랄' 음식은 무

슬림들이 만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식품단지가 생기면 결국 수만 명의 

무슬림들을 유입시키는 효과가 생

기는 것"이라며 "무슬림들이 1~2%

만 거주해도 우리나라는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말

했다.

이 의원은 "무슬림을 위한 '기도

실'을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이미 사

실상 만들었고, 각 정부 부처에서

도 앞다퉈 만들려 하고 있다"며 "여

러 지자체들도 할랄식품단지를 유

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고, 정부에

서도 선거 전에는 할랄단지를 취소

하겠다더니 지금은 '신청자가 없어 

보류 상태'라고 한다. 아예 '백지화'

되게 해 달라고 여러분께서 기도하

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저들은 

지금 수쿠크법이 안 되니 연구 끝

에 할랄을 내세운 것이다. 9·11이 

테러 지하드였다면, 할랄은 경제

적 지하드"라며 "6년 전 수쿠크법

이 통과되기 전 하나님께서 기적적

으로 막아 주신 일을 기억한다. 수

쿠크법을 막아 주신 하나님께서 할

랄 지하드를 막아 주지 않으시겠는

가"라고 물었고, 성도들은 "아멘"으

로 화답했다.

주최 측은 현충일에 성회를 개

최한 것에 대해 "현충일은 쉬면서 

여기저기 놀러다니는 날이 아니라, 

국토 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이라며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싸워 지켜내

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든 와서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강연 후 교인들은 이슬람 할랄

식품단지 도입 반대 등을 놓고 뜨

겁게 기도했다. 이후에도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

했다.                        이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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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중앙교회 예루살렘성전을 가득 메운 성도들.

연세중앙교회서 '미스바 구국기도 대성회' 개최…3만여 성도 모여 기도해 

한국교회정보센타(소장 김항안 

목사)는 5일 '목회자의 날'을 기념

해 5월 30일~6월 2일까지 3박 4일 

동안 수원 흰돌산기도원에서 "목

회자의 영성 회복과 교회 성장"이

라는 주제로 '2016년 목회자의 날 

기념 목회자 부부 초청 영적 각성 

대성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윤석전 목사

(연세중앙교회 담임)와 이광복 목

사(목양교회 담임), 김항안 목사가 

주강사로 헌신했다. 윤석전 목사는 

개척교회가 성장하지 못해서 고민

하는 목회자, 전도의 능력을 받기 

원하는 목회자, 영적 생활 회복을 

원하는 목회자들에게 경험에서 우

러나온 기도·영성목회의 진수를 

전수했다. 이광복 목사는 계시록에 

대한 차원 높은 말씀으로, 주님 오

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는 방법을 

알게 해 줬다. 이 외에 고만호 목사, 

김기대 목사, 서대천 목사, 윤요한 

목사, 이규환 목사, 이훈 목사, 장경

태 목사 등이 강사로 초청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으

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중

고등학생 등을 목회자의 기도의 가

슴에 품고 나아가도록 방향을 제시

했다.

한국교회정보센타는 세계 최초

로 '목회자의 날'(6월 5일)을 제정

하고, 이를 기념하는 동시에 전국

의 목회자 부부를 위로하고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올해로 19회째 '목

회자 부부 영적 각성 세미나'를 개

최해 오고 있다. 이 세미나는 매년 

전 세계에서 5천여 명이 참석할 정

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지난 해의 경우 미국·유럽 및 아프

리카에서 많은 목회자들뿐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에 있는 선교사들의 

인도로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열기를 보여 줬다. 

세미나 참가자들에게 숙박을 전

액 무료로 한국교회정보센타가 제

공했다. 참석자들을 위해 소형차 3

대, 복사기, 강대상, 성화 등 각 교

회 목회에 필요한 푸짐한 경품이 

마련됐다.

'목회자의 날'은 김항안 목사가 

지난 1996년 처음으로 제정운동을 

벌인 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한

국교회정보센타 수익금을 통해 전

개해 왔다.                 김은애 기자

“동성애 반대·할랄단지 백지화”

두 손을 들어 찬양하고 있는 참석자들.

목회자의 날 기념…목회자 부부 영적 각성 세미나 개최

“다음세대 회복 위해 기도의 가슴으로 나가자”

2016쥬빌리코리아 청년대회…우리가 통일시대 리더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공동대

표 김동호·오정현·홍정길 목사)와 

숭실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원장 

김민기 교수)이 '2016 기도큰모임 

쥬빌리코리아 청년대회'(이하 청년

대회)를 6일 서울 숭실대 한경직기

념관에서 개최했다.

청년들에게 한반도 통일의 중요

성을 일깨우고 그들을 통일의 주역

으로 세우기 위해 마련된 이날 청

년대회는, 오전 문화행사를 시작으

로 경배와찬양과 기도가 중심이 된 

1부 '나아가라'(임재), 김승욱 목사

(할렐루야교회 담임)가 설교한 2부 

'수축하라'(회개), 그리고 청년통일

선언문 선포 등의 3부 '가치를 들

라'(영광) 등의 순서로 오후 늦게까

지 계속됐다.

개회선언은 이상숙 권사(청년대

회 준비위원장)가 맡았고, 김경태 

목사(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사무

국장)가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을 

선포하며 1부 기도회를 인도했다. 

기도회였던 만큼, 이날 대부분의 

시간은 기도로 채워졌다. 특히 한

국교회와 대한민국, 북한과 남북통

일 등을 놓고 집중 기도한 '기도합

주회'는 이날 행사의 백미였다. 

'자기 행위를 돌아보아'(학개 

1:1~8)를 제목으로 설교한 김승

욱 목사는 "비록 위축되긴 했지만, 

교회도 교인들도 이만하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영향력이 약

하다"며 "우리나라도 그 어느 때보

다 잘살게 됐지만, 청년들은 그것

을 체감하지 못한 채 절망하고 있

“복음통일의 주역인 청년들”

다. 남북관계 역시 점점 더 꼬이는 

것만 같다"고 했다.

김 목사는 "바로 이런 때, 우리 자

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며 "하나님

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것에 순종하

며, 거룩한 삶과 성령의 임재를 간

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는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새 일을 우리 가운데 틀림없이 행

하실 것"이라고 했다. 

또 청년대회 참가자들은 선언문

을 통해 "우리는 통일시대의 주역

이며 복음 통일의 일꾼으로 부름

받은 소명자로서, 세상이 존경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 건설에 전력을 다

할 것"이라며 "분단 극복과 통일을 

향한 염원이 청년들에게서 불꽃과 

같이 타오르도록 기도하며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정보센타가 목회자의 날을 맞아 영적각성대성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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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과정 박사 6명 포함…총 239명 졸업생 배출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교(이하 미드웨

스턴) 제59회 졸업식이 5월 13일 열렸다. 

전체 239명 졸업생 가운데 한국인, 그중

에서도 한국어 과정을 통해 박사 학위를 

받은 목회자는 총 6명이었다. 

미드웨스턴은 철학 박사(Ph.D.), 교

육목회학 박사(D.Ed.Min.), 목회학 박사

(D.Min.), 목회학 석사(M.Div.), 신학 석사

(MTS) 등 다양한 학위 과정을 한국어로 

개설해 전 세계 한인들을 섬기고 있다. 이

번 졸업식에서도 한국 목회자 3명, 미국 

이민목회자 2명과 함께 키르기스스탄 선

교사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남침례회(SBC) 산하 신학교 중 하나인 

미드웨스턴(Midwestern Baptist Theo-

logical Seminary, www.mbts.edu)은 ‘For 

the Church‘(교회를 위해)라는 기치 아래, 

성경적 교육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일꾼

들을 배출해 내고 있다. 규모 면에서 미국 

내 6대 신학교에 속하며 북미주 주류 신학

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와 미국 내 중북

부 지역 종합대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HLC-NCA(Higher Learning Commis-

sion of the North Central Association)의 

인가를 갖추고 있다. 

＊문의:816-414-3888  

＊웹사이트:www.mbts.edu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EM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L A  지 역 

1부예배 오전 7:4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진유철 담임목사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류종길 담임목사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이명수 담임목사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박헌성 담임목사 김문수 담임목사성인 EM예배 오후 2: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8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11:00

수요집회 오후7:00 

정우성 담임목사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화~금)
                  오전 6:0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금요기도회 오후9: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승훈 담임목사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오전 1130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민종기 담임목사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EM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주일학교 오전 11:2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연제선 담임목사김기섭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7:0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LA 온하늘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한천영 담임목사어린이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 (213) 272-6031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엘리야 김 담임목사

주일예배1부 오전 8:0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나성동산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한기형 담임목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1부예배 오전 0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조인수 담임목사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정부 베네핏 전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산부 메디칼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요한 선교회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산부 메디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대표 주해홍 목사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후 1:0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토요공부방 토 오전 9:30~12: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강지원 담임목사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김범수 치과

김범수 치과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  

General &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윌셔와 윌톤 옆) T.(213)380-0071

주일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탈북민 모임 오전 11:00

3407 W. 6th St. #804, Los Angeles, CA 90020   
 T. (310) 404-6219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민종기 담임목사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대표 주해홍 목사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강지원 담임목사

Bryan Kim D.M.D.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기독일보

주일예배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김경렬 담임목사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산타모니카교회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미드웨스턴침신 제59회 졸업 및 학위수여식”

미주리 주 캔사스 시티 소재 미드웨스턴신학대학교가 5월 13일 교내 이동원 채플에서 졸업식을 가졌다.

영성수련회를 마친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직영 신학

교인 개혁장로회대학교·신학교 총동문회

(이하 개혁신학 총동문회)가 6일 오전 10

시 동문교회(담임 김광삼 목사)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김성일 목사(빅토빌예수마

음교회 담임), 고승경 목사(필렌중앙장로

교회 담임)를 회장과 부회장으로 각 각 선

출했다. 

이날 김성일 목사는 “ 85년부터 개혁

신학교에 입학해 공부했고,  ‘개혁인의 만

남’이란 최초의 동아리 창설과 98년부터 

2000년까지 강의하며 학교를 위해 섬기고 

봉사했다”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회장

으로 취임해 부담이 크지만, 나눠진 동문

회를 하나되게 하고 동문회의 위상을 높

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신임회장으

로 선출된 소감을 밝혔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성일 목사

의 인도로  기도에 안병권 목사, 설교에 

원사라 교수, 오세훈 목사의 축도로 각각 

드려졌다.

개혁신학 총동문회는 내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개혁신학 심포지엄과 세

미나 등 다양한 사업등을 펼칠 예정이다. 

개혁신학 총동문회는 지난 4월 18일 이

창배 박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전도서 해석과 설교”란 제목

으로 신학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동문

들이 말세지말(末世之末)을 살아가는 성

도들에게 개혁주의 신학과 교리를 올바로 

전수함으로 주님의 피 값으로 사신 교회

가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한 일환

으로 개최됐었다.

한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직

영신학교인 이 학교는 교단이 서로 나뉘

어지기 전에는 국제개혁대학교였으나 현

재는 교단이 분리됨과 함께 새로운 명칭

인 개혁장로회대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인규 기자

“개혁장로회신학교 정기총회개최”

“하나님 나라와 복음”

미주기독한의사협회(회장 이기미) 주

최 제1회 영성수련회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는 주제로 5월 29일~30일까지 

필란 소재 러브앤그레이스 수양관에서 열

렸다.

이 영성수련회는 유해동 목사(의의나무

교회 담임)와 헨리 윤 원장(YoonMin한의

원)이 각각 강사로 참여했다.

두 번에 걸친 강의를 통해 신구약의 맥

을 짚어가며 선포된 말씀은 참가자들의 

정체성과 한의사로서의 사명감을 새롭게 

일깨워 주기에 충분했다.

한편 한의술을 통해 세계 복음화에 이

바지할 뿐 아니라 오지 선교사 지원에도 

힘쓰고 있는  이 협회는 매달 둘째 주일 

오후 5시부터 마가교회(담임 채동선 전도

사, 2515 Beverly Blvd., LA, CA 90057)에

서 정기 월례예배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

고 있다. 

문의는 전화 213-235-7169(이기미 회

장)에게 하면 된다.

                                     이영인 기자

미주기독한의사협회 주최…제1회 영성수련회 은혜롭게 마쳐 

(오른쪽으로부터)신임 부회장 고승경, 신임 회장 김성일 목사.

신임회장 김성일 목사· 부회장 고승경 목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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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공회연합회 세계총회가 필라델피

아에서 개최됐다. 미국성서공회 설립 

2백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해 개최된 이

번 총회에는 전세계로부터 150여 개국

의 성서공회에서 40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

두 위한 산 소망”을 주제로 개최됐다. 

각국 성서공회 대표들은 인구 노령화, 

가속화되는 인구 이동, 도시화, 소득 계

층 양극화 및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

달과 전 세계 종교 지도의 변화 등 변화

하는 글로벌 사역 환경을 점검하고, 다

음 총회가 개최될 때까지 각 나라 성서

공회들이 세계 성서사업을 어떻게 전략

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인지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을 통해 성경 번역이 세계성서

운동의 중심축임을 확인하고, 리더십 개

발부터 다양한 대상들의 필요에 맞춘 사

역 개발에 이르는 여덟 가지 중점 사역 

분야에 집중할 것을 결의하는 필라델피

아 선언을 의결했다.

또한 이 기간 중 진행된 이사회에서

는 미국성서공회를 성경 말씀을 통한 

트라우마 치유 지원 센터, 영국성서공회

를 성경 옹호 지원 센터, 독일성서공회

를 학문용 성경 지원 센터로 인준했다. 

특히 대한성서공회를 출판 영역에 있어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성서사업을 실

질적으로 지원하는 세계성서공회 성서 

출판 지원 센터로 공식 인준했다.

대한성서공회는 지난 1973년부터 성

경 제작 및 해외 보급 사역을 시작한 이

래 꾸준히 좋은 품질의 성경을 경제적

인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

여왔다. 

뿐만 아니라 근래에 들어 성경 콘텐츠 

개발, 조판, 표지 디자인 등 성서 출판 전

반에 걸쳐 더욱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

록 사역 범위를 확장해가며 미자립성서

공회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성서 기증 

사업을 펼쳐온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대한성서공회 측은 “이번 공식 인준

으로, 성서 출판 지원을 통해 세계 성서

운동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와 책임이 주어졌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한성서공회가 세계성서공

회의 성서 출판 지원 센터로 인정받은 

가운데, 이에 안주하지 않고 성서공회의 

본질적인 사역인 성서 보급을 충실히 감

당하기 위해서 자매 성서공회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세계 성서운동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 전했

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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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 위한 산 소망”
제9차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세계총회… 대한성서공회 출판 지원센터 공식 인준

L A 동 부 , 팜 스 프 링 스 지 역

파사데나,라크라센타,라캐냐다,글렌데일,밸리,벤추라, 버뱅크 지역 

사 우 스 베 이  지 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오후 1:00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새벽예배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박신철 담임목사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토) 오전 6:00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이춘준 담임목사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정상용 담임목사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이희철 담임목사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서보천 담임목사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EM예배 오후 1: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 가 주 샬 롬 교 회남 가 주 샬 롬 교 회

김준식 담임목사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종용 담임목사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박성규 담임목사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이승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T. (760) 636-2675 / pspkmc.com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금요예배 오후 7:30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L.A.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이창민 담임목사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청년부예배EM 오후 1:30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EM  오후 1:00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금요찬양에배   오후 8:00 ( 금 )
Awana   오후 8:00( 금 )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 금 )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방수민 담임목사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 금 )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송재호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기독일보문/서/선/교에 앞장서는   

아에서 개최됐다. 미국성서공회 설립 

2백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해 개최된 이

번 총회에는 전세계로부터 150여 개국

의 성서공회에서 400여 명의 대표들이 

이번 총회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

두 위한 산 소망”을 주제로 개최됐다. 

각국 성서공회 대표들은 인구 노령화, 

가속화되는 인구 이동, 도시화, 소득 계

층 양극화 및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

달과 전 세계 종교 지도의 변화 등 변화

하는 글로벌 사역 환경을 점검하고, 다

음 총회가 개최될 때까지 각 나라 성서

공회들이 세계 성서사업을 어떻게 전략

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인지를 논의하는 

이 과정을 통해 성경 번역이 세계성서

운동의 중심축임을 확인하고, 리더십 개

발부터 다양한 대상들의 필요에 맞춘 사

역 개발에 이르는 여덟 가지 중점 사역 

분야에 집중할 것을 결의하는 필라델피

다.   

최승목 담임목사
매일QT 월~금 오전 6:00

아에서 개최됐다. 미국성서공회 설립 

2백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해 개최된 이

번 총회에는 전세계로부터 150여 개국

의 성서공회에서 40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

두 위한 산 소망”을 주제로 개최됐다. 

각국 성서공회 대표들은 인구 노령화, 

가속화되는 인구 이동, 도시화, 소득 계

층 양극화 및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

달과 전 세계 종교 지도의 변화 등 변화

하는 글로벌 사역 환경을 점검하고, 다

음 총회가 개최될 때까지 각 나라 성서

공회들이 세계 성서사업을 어떻게 전략

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인지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을 통해 성경 번역이 세계성서

운동의 중심축임을 확인하고, 리더십 개

발부터 다양한 대상들의 필요에 맞춘 사

역 개발에 이르는 여덟 가지 중점 사역 

분야에 집중할 것을 결의하는 필라델피

아 선언을 의결했다.

또한 이 기간 중 진행된 이사회에서

는 미국성서공회를 성경 말씀을 통한 

트라우마 치유 지원 센터, 영국성서공회

를 성경 옹호 지원 센터, 독일성서공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정상용 담임목사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이승준 담임목사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송재호 담임목사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기독일보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이정현 담임목사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LA예배처소
주일(영상예배) 9:30am,11:30am
수요코람데오예배: 7:15pm
새벽예배: 월-금 5:30am
1515 S. Santa Fe Ave.,LA, CA 9002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영성 집회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 (818)363-5887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수요코람데오예배: 7:15pm

1515 S. Santa Fe Ave.,LA, CA 90021

e-mail: iccc.o�  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EM/YOUTH 예배 오후 1:30

박정환 담임목사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새벽 예마 기도회 오전 5:30(월~금)

금요예마기도회 오후 7:45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9:30
주일 3부 오전 11: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윤대혁 담임목사EM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PCUSA, 동성애 치료 반대 결의 추진”

미국장로교(PCUSA)가 교단 내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을 속임수에 빠뜨리

게 됐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

도했다.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를 맡

고 있는 한 의사는 이달 중순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서 열리는 PCUSA 총회를 앞

두고 “총대들이 동성애 전환 치료에 대

한 반대 결의를 한다면, 교단 내에서 가

장 취약한 이들을 성경적인 성에서 멀

어지게 하고 속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

를 표했다.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바꾼

다는 취지의 치료에 관하여’라는 제목

의 이 헌의안은 교단 총회 전 언약대회

(Synod of the Covenant)에서 제출됐으

며, 오는 18일~25일까지 진행되는 제

222차 총회의 사회정의문제위원회(So-

ciety and Justice Issues Committee)에

서 먼저 다뤄질 예정이다. 

이 결의안은 “주류에 속한 모든 전문

단체들은 성적 지향을 바꾸려는 시도들

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합의는 더욱 강해졌

다. PCUSA가 성소수자들과 그 가족들

이 신빙성 떨어지는 프로그램들 때문에 

해로움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있

어 더욱 분명하고 활발한 태도를 보이

며, 목회자가 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모두를위한평등과정

의’(Equality And Justice For All) 대표

이자 전환 치료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도일은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

서 “불행하게도 PCUSA가 동성결혼을 

허용한 이후, 교회 내 활동가들은 성소

수자들의 정체성을 끌어안으려고만 할 

뿐 자신의 성 정체성 문제로 몸부림치는 

이들에 대한 어떤 다른 시각도 받아들이

지 않으려 한다. 이는 그다지 놀랍지 않

은 일”이라고 했다.

언약대회의 이번 결의안은 작년 총회

에서 통과된 1999년 결의안의 일부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교단은 성적 지향을 

바꾸는 치료에 대해 비판했었다. 

‘회복 치료’로 알려진 전환 치료는 개

인의 동성애적 지향을 이성애적으로 바

꾸려는 노력이다. 미국 법이나 문화가 

동성애를 수용하면서 전환 치료는 더 

많은 반감을 사게 됐고, 일부에서는 금

지되고 있다. 

최근 PCUSA 총회는 성소수자를 지

지하는 다양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에는 공식적으로 동성애자임

을 밝힌 독신 목회자들에 대한 목사 안

수를 허용하고 동성결혼을 축복하는 내

용도 담겼다. 그러나 교단은 상당한 대

가도 치르고 있다. 수많은 회원교회들이 

반발해 교단을 탈퇴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5월 버몬트주의 피터 슈믈

린 민주당 의원은 “동성애나 트랜스젠

더가 치유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터무니없다. 국가의 여러 분야에서 

성소수자 개인들의 권리가 공격을 받을 

때, 버몬트주는 지속적으로 증오와 편견

에 맞설 것이며, 관용, 인내, 공통된 인

간성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줄 것”이라

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제9차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세계총회에 참석한 150여 개국 대표들. ⓒ대한성서공회 제공

약자들 속이고 성경서 멀어지게 하는 것…총회 앞두고 비판 제기돼 

제221회 PCUSA 총회 당시 모습. ⓒPC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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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C . / 얼 바 인  지 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11:0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중고등부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4부 청년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 새벽 헵시바 기도회 새벽 6:00

베델한인교회

토요 새벽 헵시바 기도회 새벽 6:0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 (다음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김영길 담임목사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오병익 담임목사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남가주 벧엘 교회남가주 벧엘 교회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박재만 담임목사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남가주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고현종 담임목사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디사이플교회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이 서 담임목사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오전 6:00 (토)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토요한글학교, 에프터스쿨

P-kinder(Korean)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홍성준 담임목사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얼바인 한믿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얼바인 한믿음교회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14515 Blaine Ave., Bell� 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하나님의 은혜교회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주일예배(KM) 주일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안창훈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늘푸른선교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  ce.email@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권혁빈 담당목사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주일예배  오전11:30

 금요예배  오후8시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대학청년부/E-college   주일 2:0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l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  ce)
www.nextsarang.com

새벽예배   월~금 5:30AM
                 토      6:30AM
NEXT한국학교   토  9:30AM~1: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한인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l.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EM주일  오전11:30 

교육부    오전11:30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00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김민재 담임목사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공동체

예친교회

주일예배 오전 9:00 &10:3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8:15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남성수 담임목사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학내 성경구절 나눠주기 힘들어”

Mission Community Church

캘리포니아 팜데일(Palmdale)의 공

립초등학교에 다니는 7세 소년이 학교 

점심시간에 친구들에게 성경구절을 나

눠 주다가 제재를 당했다고 크리스천포

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또한 지역 보안관이 이 소년의 집에

까지 찾아와 부모에게 “교내에서 성경

구절을 나눠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공

격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가족들은 보수적인 법률단체

인 리버티카운슬(Liberty Counsel)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 단체는 관할 학군

에 데저트로즈초등학교(Desert Rose 

Elementary School)에서 발생한 일을 

알렸다.

학부형인 크리스티나 자발라(Chris-

tina Zavala)는 1학년인 아들의 도시락 

위에 격려하는 글과 성경구절을 넣어 

주었고, 아들은 점심시간에 이를 친구

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 학생은 지난 1

월부터 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이 소년은 친구들에게 성경구절을 소

리내서 읽어 주었고, 다음에는 어떤 말

씀이 들어있을지 간절히 기대했다. 소

년 주변에 점점 많은 학생들이 모이면

서, 이를 복사해서 나눠 달라고 요청하

는 아이들도 생겼다. 그러나 학교 측은 

점심시간에 성경구절 나눠 주는 것을 

금지했고, 대신 “수업이 끝난 후 교문 

앞에서 나눠 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자발라는 지난 4월 잘못된 내용

을 바로잡기 위해 학교 측에 편지를 보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교사는 

같은 반 학생들 앞에서 소년을 질책하

며, “종교에 대해 말하거나 어머니가 써 

준 글귀를 나누지 말라”고 했다. 

그러자 이 소년의 학부모는 학교 측

의 지시에 따라 교문 앞에서 성경구절

을 나눠 줬고, 15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모였다. 그런데 지난 5월 9일 멜라니 파

글리아로 교장은 교문 앞에 있던 소년

의 아버지에게 와서 “학교 건물에서 멀

리 떨어진 인도에서 이를 나눠 주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그 지시에도 따

랐다. 하지만 그날 밤, LA 보안관 대리

가 소년의 가정을 방문해 “누군가에게 

해가 될 수 있으니, 성경구절을 나눠 주

는 행동을 그만하라”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리버티카운슬은 “이러한 

행위들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하

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팜데일 학군도 “우리 학군의 데저트

로즈초등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종

교적인 자유가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알

게 됐다”고 지적했다.         강혜진 기자

CA팜데일 공립초등학교에서…성경구절 나눠주던 7세 소년 제재당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비밀스러운 삶

을 살 수밖에 없는 기독교인들이, 온라

인으로 신앙적 양육을 받고 있다고 영

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사우디아바리아는 이슬람 국가이

며,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기반으로 

한 사법 체계를 갖고 있다. 사우디 법

정은 배교에 대해 사형을 포함한 엄중

하고 물리적인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비무슬림들을 위한 예배 처소는 금지하

고 있다.

미국국제자유종교위원회(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USCIRF)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에 대한 공적인 표현까지도 금지하

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슬람에 대

한 이견(異見), 배교, 신성모독을 이유

로 사람들을 고소하거나 투옥시키거나 

채찍질한다. 또한 종교 자유에 대해 터

무니없는 혐의를 체계적·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종교인들만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14년 제정된 법률은 무신론

을 테러리즘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 법

률에 따르면 어떤 형태로든 무신론자들

을 만나거나 이슬람의 핵심적 교리에 

의문을 제기해도 안 된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약 140

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다. 올해 

초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사우디아라

비아 인구의 4.4%가 기독교인으로 나

타났다. 100년 전인 1910년에는 불과 

0.1%(50명)도 되지 않았었다. 이 기독

교인들의 대다수는 국외 거주자이거나 

이민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박해감시단체인 오픈도어선

교회에 따르면, 사우디 현지인들 역시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

오픈도어는 온라인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 기독교를 배우고 개종한 후 비밀

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무함마드

(가명)를 후원하고 있다. 그는 앞서 다

른 중동 국가의 기독교인들과 연락을 

취했으며, 1주일간 그곳에 머물면서 처

음으로 교회에 가게 됐고, 성경공부를 

했다.

며칠 후 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에 “그분은 나의 구주”라고 답

하고 세례를 받은 후, 성경책을 들고 사

우디아라비아로 들어왔다. 그는 다른 

기독교인들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사

우디에서 온라인으로 지속적인 후원을 

받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폰도어가 매년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에서 

14위를 차지했다. 사우디 정부는 종교

나 신념의 자유와 관련된 정책 및 집행

에 있어서 개선된 모습도 있지만, 수니

파 이슬람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형태

의 종교적 표현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미국과 영국이 사우디

아라비아와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

이 1980년대 영국에서 생산한 집속탄

(cluster bomb)을 예멘에서 비밀리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최근에 나오자, 이

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집속탄은 폭탄 안에 또 다른 소형 폭

탄이 들어 있는 형태로, 민간인 대량 피

해를 일으킬 수 있어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돼 있다.

                                    강혜진 기자

 “수니파 국가 사우디…기독교 개종자 증가”

아랍어 성경.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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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세계선교대회(KWMC) 개

막 후 첫 번째 집회는 로렌 커닝햄 

목사(예수전도단 총재)가 맡았다. 

6일 저녁선교대회에서 커닝햄 

목사는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

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설교했

다. 커닝햄 목사를 소개한 박형은 

목사(동양선교교회 담임)는 “우리

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될 

때 그저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

는 신앙의 모범”이라고 그를 소개

했다. 커닝햄 목사가 설립한 예수

전도단은 현재까지 4천 명 이상의 

장단기 선교사를 배출했으며 하와

이 코나를 시작으로 전 세계 110

개국에 250개 열방대학을 세워 청

년 전도자와 중보기도자들을 양성

하고 있다. 

이날 설교에서 커닝햄 목사는 하

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

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와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

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

한 복음을 가졌더라”에 근거해 말

씀을 전했다.

먼저 그는 1971년 한국을 방문

했을 때를 회고했다. 그는 6천 명 

성도들 앞에서 “이제 한국이 선교

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

는 하나님의 감동을 전했다고 한

다. 그런 메시지를 전한 후 한국교

회 지도자들은 고개를 떨구며 “이

런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린 너무 가난합니다”라

고 답했다. “집회를 마치고 나와 보

니 그 6천 명 중에 자동차를 몰고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심지어 

자전거도 보기 힘들 정도였다. 하

지만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

라가 되었다”고 외쳤다. 청중들로

부터 박수와 아멘이 터져 나왔다. 

그는 이를 간증한 후 “많이 받은 자

에게는 큰 책임이 요구된다”면서 

“한국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교회”라고 했다.

그는 십여 년 전에도 이런 경험

을 한 번 더 했다. “지구 상의 마지

막 언어의 성경 번역이 2020년까

지 이뤄진다. 모든 민족, 모든 가정

에 성경이 보급된다”는 영감을 받

은 것이다. 당시 위클리프선교회는 

전세계 모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

는 데에 족히 150년이 걸린다는 통

계를 내고 있었다. 그는 “위클리프 

관계자들과 만날 때마다 성경 번역

의 속도를 좀더 내도록 기도했다”

고 했다. 그런데 최근 위클리프는 

2020년까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는 전망을 내어놓았다.

그는 “유럽, 미국, 한국 등 전세계 

각국의 부흥 역사를 살펴보면, 그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의 언어로 읽는 일이 선행되었다”

고 말했다. 성경 보급과 관련해 과

거와 현재가 다른 점이 하나 있다

면 바로 보급 방식이다.

그는 “한국과 중국이 구텐버그

(Gutenberg, 구텐베르크)보다 앞

서서 인쇄술을 개발했다고 들었다. 

그러나 한국은 한 가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인쇄하

지 않은 일”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구텐버그가 아닌 구글버

그(Google-berg)의 도움으로 하나

님의 말씀이 모든 민족과 종족에게 

전해질 것”이라 전망했다.

커닝햄 목사는 “구글이 전 세계 

빈국의 40억 인구에게 위성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게 하는 모바일 기

기를 보급할 것이라 한다. 우리가 

성경만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 놓으

면 인터넷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의 말씀을 읽고 듣게 된다”고 흥분

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예수님께 

2020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 세

계 모든 민족의 모든 가정이 성경

을 읽게 하자”고 말했다.

2016한인세계선교대회 이모저모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19~20)

이동휘 목사 선교 도전…모든 성도가 선교사

전주안디옥교회 이동휘 원로목사가 한인세계선교대회 참석자들에게 메시지

를 전하고 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세

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저도 선

교사입니다!” 

한인세계선교대회 둘째 날 이동

휘 목사(전주안디옥교회 원로, 바

울선교회 대표)는 선교 도전의 시

간에 “구원을 받아 성령이 임하는 

순간 성도 모두는 권세와 능력으

로 선교사 자격증을 받는다”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그렇기에 성도

는 모두 선교사여야 하고 교회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를 

뛰어넘어 선교사 교회(Missionary 

Church)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

다.

이 목사는 “예수를 믿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은 모두 선교

사다. 베드로나 바울 안에 계시던 

성령이 내 안에도 계셔서 권능을 

주시는데 그들은 100% 순종해서 

선교했지만 우린 10, 20%만 순종

하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목사는 사도행전 1장 8

절을 인용하며 “예수께서는 우리

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

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고 하셨는데 이 대목에서 예루살렘

을 하고 온 유대를 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 끝을 하라는 순서적 

명령이 아니라 네 곳을 함께 하라

는 동시적 명령어를 사용하신다”

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예루살렘은 내가 사

는 도시, 유대는 내가 사는 국가, 사

마리아는 소외된 이들, 땅 끝은 해

외선교를 가리킨다. 만약 ‘우리 교

회는 작아서 내가 사는 도시만 선

교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나머지 3가지 명령은 무시하겠다

는 뜻 아닌가”라고 질문하며 “교회

가 작아서 선교를 못 한다고 하는

데, 그건 선교를 돈으로 하는 줄 알

아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 

말고도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부

모 선교사, 기도로 돕는 기도 선교

사, 물질로 돕는 물질 선교사, 직장

을 복음화하는 직장 선교사, 온 가

족을 구원하는 가족 선교사, 인터

넷에 기독교적 메시지를 남기는 문

화 선교사 등이 있다고 말하며 “삶

의 현장에서 세계를 책임지는 사명

자가 되라”고 도전을 던졌다.

이동휘 목사는 깡통교회로 잘 알

려진 전주안디옥교회를 개척했다.

첫 주보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넣고 세계 선교를 하겠다는 비전을 

세웠고 성도가 20-30명일 때부터 

해외선교를 시작했다. 

교회 재정의 70% 이상을 세계 

선교에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또 

이 목사는 바울선교회를 창립해 현

재까지 97개국에 495명의 선교사

를 파송했다. 

김준형 기자  

“모든 교회는 선교사 교회”

“모국어로 하나님 말씀 읽는 곳에 위대한 부흥”
로렌 커닝햄 목사 “2020년까지 모든 민족 모든 가정에 성경을

로렌 커닝햄 목사(왼쪽)가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첫날 저녁집회에서 성경 보

급 사역에 관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내 여성 선교사들의 총회가 열렸다. 사진 제일 앞줄 왼쪽 첫 번째가 송성자 목사, 다섯 번째

가 김정희 전 회장, 여섯 번째가 배점선 신임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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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행복해야만 한다”는 전제

는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것은 그릇

된 신념이다. 오히려 삶은 문제의 연

속이다. 삶이 힘들다는 것은 문제

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고통

스럽다는 것을 말한다. 문제가 생기

면 어떤 문제냐에 따라 우리는 절망, 

비애, 슬픔, 외로움, 죄책감, 후회, 분

노, 두려움, 걱정, 고뇌, 좌절 같은 감

정을 일차적으로 느낀다. 이런 불편

한 감정들로 인해 문제를 직면하기 

보다는 고통의 감정을 피하려 하는 

성향을 갖는 것은 본능적인 반응 일 

수 있다.

그러나 칼 융은 “신경증(노이로

제)이란 마땅히 겪어야 할 고통을 회

피한 결과다”라고 했다. 문제를 직면

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피하려 했던 

그 고통보다 피하려 하는 마음이 더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을 시사하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신경증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

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통을 피하는 대신 문제 해결의 고

통을 자기 훈육을 통해 건설적으로 

다뤄야 한다. 

여기에서 도출되는 개념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다.  회복 탄력성이란 

스트레스나 역경을 적절하게 다루

고 이겨나가는 개인의 능력, 또는 잠

재적인 힘을 의미한다.  역경과 어려

움에 잠식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성공과 성장의 원동력으로 사용

하는 능력을 말한다. 스트레스라는 

공이 있다고 상상해 보자. 유리와 나

무와 고무로 만들어진 세 종류의 공

이 있다. 각각의 공을 바닥에 떨어뜨

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산산 조각이 날 유리 공과 떨어진 채 

바닥에 있을 나무 공과 바닥을 치고 

튀어 오르는 고무 공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회복 탄력성은 고

무 공을 쥐고 바닥에 던지는 것과 같

다. 역경과 고난을 스프링보드 삼아 

떨어뜨린 높이 보다 더 높게 튀어 오

르도록 하는 성장의 과정이 바로 회

복 탄력성인 것이다.

회복 탄력성의 세 가지 주요 요소

는 자기조절 능력과 대인 관계 능력 

그리고 긍정성이다. 자기 조절 능력

에는 감정 조절 능력과 충동 통제 능

력뿐 아니라 원인 분석력이라는 아

주 중요한 능력이 포함된다. 원인 분

석력이라 함은 당면하고 있는 사건

에 대한 긍정적이고 객관적이고 정

확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의 능

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어떠한 사건

이 발생하고 그것에 따른 결과가 도

출 되었을 때, 그 원인과 결과의 상

관 관계를 해석하는 개인의 관점 혹

은 믿음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 

살펴보자.

나에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내

가 그렇지 뭐. 나한테는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마련이지.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될 꺼야.” 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유리 공을 쥐고 있는 사람들

이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작

은 일조차도 의미를 부여하면서 나

쁜 상황을 지극히 개인적으로, 영속

적으로, 보편적으로 해석한다. 그렇

기 때문에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서 불필요한 불행을 껴 안고 살

게 된다. 

반면 이런 사람도 있다. “이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네. 다음에 이런 일

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부분을 고쳐나가면 다음에

는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겠군” 고

무공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이 두 부류

의 사람들의 해석은 어떻게 달라질

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지 

뭐. 어쩌다 보니 운 좋게 이런 일도 

생겼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긴

다는 보장은 없잖아” 좋은 일을 통해

서도 불안을 자초하는 유리 공을 쥔 

자들의 반응이다. 

“이런 일이 생긴다니 참 감사하네. 

다음에도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도

록 지금처럼 열심히 준비해야 하겠

는걸” 감사를 통해 행복을 누리는 고

무공을 쥔 자들의 반응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심한 편견과 고

정관념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스스

로 불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더 평

가절하하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부

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에 이상하고 나

쁜 사람이 많다고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갖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회복 탄력성의 중

요한 요소인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또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

은 실수를 대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자신의 실수를 보다 

잘 ‘모니터링’하는 습관을 갖고 있

다. 반면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

들은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실수를 두려워하는 소심한 사람들

이며, 역경과 실수를 회피하려는 성

향이 높다.  삶에서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감사와 

직결 되기 때문이며, 감사를 발견하

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

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순간이기 때

문이다.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완벽하게 이

뤄야 한다는 완벽주의를 벗어나야 

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전적

으로 인정하고, 사랑의 언약을 굳게 

믿음으로 불안을 소망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그 속에서 자신을 연단

하고 그 과정에 오히려 감사하며 살 

때 우리는 두려움없이 고무공을 튕

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말이 쉽지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인

가?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특

별히 회복 탄력성을 높게 가지고 태

어난 사람이 따로 있을 것 같다는 막

연한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회복 탄력성은 일반적인 사람에게

서 찾아볼 수 있으며 도전과 자기 훈

육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능력이

다. 자기 훈육이란 비본능적인 것이 

제2의 본능이 될 때까지 스스로에게 

비본능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문제는 고통을 피하지 않고 고통에 

대항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

려 있다. 이런 말이 있다. “당신이 해

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당신은 문제

의 일부가 되고 말 것이다” 

대학 인가를 받는 데에 많은 비용

과 시간, 에너지가 소요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미국내의 대부분의 대

학들은 인가를 취득하고 유지한다. 

그 이유는 대학에 유익이 되기 때문

이다. 대학 인가를 받게되면 7가지 

유익을 얻는다. 

첫째, 교육 수준을 인정받는다. 인

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육 프

로그램, 교수진, 교육시설, 제반 서

비스가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인가 심사를 통과한 대학은 일정 수

준을 갖추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인가를 받았는가의 여부는 그 대학

의 역량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둘째, 인가를 받으면 졸업생들이

나 재학생들이 타대학으로 진학할 

경우 그 학위와 성적을 인정받는다. 

주정부 승인만 있는 대학을 졸업했

을 경우 다른 인가받은 대학에서 그 

학위와 학점을 인정받지 못한다. 

세째, 인가를 받으면 학부생들

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면서 소

득이 연 6만불 이하인 경우 연방정

부로부터 무상 학비지원을 받고 대

학원생 이상은 저리 융자를 받는다. 

이 자격은 대학이 인가 심사 신청 

후 2, 3년이면 획득할 수 있다. 입학

지원자들은 대학이 학비무상보조 

자격이 있는가를 중요하게 본다.

네째, 웍스터디(Work Study) 프

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서 일하고 그 보수는 연방정부에서 

지급해 준다. 그 결과 대학은 근무

자 급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섯째, 홈페이지 주소로 .edu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com이나 .org

를 쓰는 대학은 인가를 받지 못했다

는 것을 암시하며 .edu를 쓰는 대학

은 인가를 받았음을 뜻한다.

여섯째, SEVIS(학생 교환방문자 

정보국)에 학생 비자 발급 자격 신

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인가가 없는 

대학은 이미 인가받은 3개 대학으

로부터 학점 교류 및 편입 학생 증

명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것이 쉽지 않다. 반면 인가를 받은 

대학은 이러한 증명서 제출이 면제

된다. SEVIS에서 그만큼 인가받은 

대학의 수준과 위상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국제학생 유치는 많은 미국

대학들의 학생 유치 전략이다. 2015

년에 미국 유학생 수는 약 120만 명

이었고 중국, 인도, 한국의 순이었

다. 미국내 한국 유학생은 총 81,577

명이었는데 이중 22.3%인 18,154명

이 캘리포니아에서 재학중이었다.

일곱째, 인가받은 대학들은 한국 

교육부의 인가받은 미국대학 리스

트에 등재된다. 미국내에서 주정부 

승인받은 대학들 역시 합법적인 교

육기관이지만, 한국에서는 교육부 

리스트에 기재 여부를 기준으로 미

국내 대학들을 평가하곤 한다.

이와 같이 대학인가의 일곱가지 

유익은 결국 학생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대학의 수준과 위상이 인정받고 

연방 재정 보조를 받고 유학생을 유

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학생 증원

과 관계된다. 하지만 대학인가를 받

기 위해서는 재정과 시간, 에너지가 

소요된다. 그러므로, 도전과 수고를 

감수할 것인가를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대학 인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SAS 인가컨설팅에 문의하면 도움

을 받을 수 있다.

＊문의:213-531-7215

＊이메일:summitus37@gmail.com

한수희 칼럼(7) 회복탄력성에 대해  어떤 공을 선택할 것인가?

대학 인가의 7가지 유익
김만태 전문칼럼(4)
대학설립ABC

인생은 일종의 

‘씨 뿌림’과 같다. 

농부가 풍성한 수

확을 하려면 씨를 

뿌려야 한다. 기도 

응답을 누리기 위

해서는 열심히 무

릎을 꿇고 기도해

야 한다. 

인생은 ‘심고 거

둠의 법칙’의 지배

를 받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무엇

을 심는가가 중요하다. 그렇기에 먼

저 ‘씨의 종류’를 점검해야 한다. 

바울은 썩을 것을 거두는 ‘육신’

보다, 영생을 거두는 ‘성령’을 위해 

씨를 심으라고 권고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

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영원

히 소유할 수 없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위해 씨를 뿌리는 지혜가 있

어야 한다. 

착한 일을 위해 씨를 심어야 한

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

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갈 

6:10).”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화평을 

심어야 한다. “화

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

의 열매를 거두느

니라(약 3:18).” 더 

이상 주저할 게 없

다. 아름다운 인생

을 만들어 가려면 

‘착한 일’과 ‘화평의 

씨’를 부지런히 심

어야 한다.

더 적극적으로는, ‘악’을 위해 씨

를 뿌리지 말아야 한다. “악인의 삯

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잠 11:18).” “악을 뿌리

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

의 기세가 쇠하리라(잠 22:8).” 악

의 씨를 심으면 고통스러운 미래를 

맞는다. 

우리는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생각과 말, 행동, 습관의 씨를 뿌리

고 있다.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의 세계로 끌어내는 작업이 필

요하다. 무의식적으로 심는 예배의 

씨, 감사의 씨, 기도의 씨, 말씀의 씨, 

전도의 씨를 의식의 세계로 끌어내

야 한다. 의식적으로 선행의 씨, 사

랑의 씨를 뿌려야 한다. 그러나 ‘심

음’은 나의 소관이나 ‘거둠’은 하나

님의 소관임도 알아야 한다.

씨뿌리는 자
김병태 칼럼

한  수  희  강사

기독교 상담 세미나 

김  병  태  목사

성천교회 

김 만 태  대표

SAS인가컨설팅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성

령에 대한 오해는 없는가? 이 책

은 성령에 대한 균형잡힌 안내서이

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성령에 대

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 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

우월주의, 번영신학으로 번져 교회

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

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

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

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

을 더욱 성령 충만한 삶으로 안내

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

간되어 읽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

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간을 결심

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

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

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

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

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

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

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

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

의’ 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

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

엇인가? 성경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

다. 성경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

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까지 거슬러 올라간

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

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정

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

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시다. 

이밖에도 ‘성령 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등, 오직 성경을 근

간으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

내를 통해 한국 교회의 성숙과 뜨

거운 성령 충만의 회복을 기대한

다. 

지은이 조용목은 1982년 경기도 

안양시에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

어 주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 교회

의 왜곡된 성령론과 이에 대한 바

른 가르침의 부재를 안타까워하던 

중, 이 책의 공저자인 최완기 목사

와 뜻을 같이 하여 오랜 기도와 연

구 끝에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공동저자 최완기는 세인트루이

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

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

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

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이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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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하나님만이 이기게 하신다       
 김원광 | 나침반 | 256쪽 

하나님의 나라 그 

위대한 시작. 성경

은 아무리 퍼내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과 같이 우리 삶

에 늘 새로운 감동

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 책에

서 저자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

브라함이란 한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는

지, 그리고 그 은혜에 아브라함이 어떻

게 반응하는지 함께 살펴가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신앙이 성숙해지는 경험

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다.

사사기 룻기 주해                 
 김수흥 | 언약 | 419쪽    

필자가 사사기를 주

해하면서 사사기의 

싸이클(순환)이 점

점 기울어가는 우리 

한국 교회들을 깨우

는 자명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

심히 주해를 했다. 

필자는 또 룻기를 주해하면서 이 룻기의 

주해가 교계에 나가서 모든 집안의 며느

리들이 자세가 달라지기를 얼마나 바라

는지 모른다. 룻기 안에 있는 고엘(가까

운 친척으로 활동하는 자) 사상을 우리 

교계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마태복음: 맥체인 설교집 쟃       

 로버트 맥체인 | 그책의사람들 | 212쪽         

19세기 초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였던 

저자가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한 설교

와 강의 12편을 모

았다. 오직 예수 그

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자 하는 노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영혼이 마음 깊이 받

아들이고 구원 얻기를 바라는 목회자의 

절절함과 단호함이 모든 설교에 묻어난

다. 많이 알려진 회고록이나 전기가 아

닌, 그의 설교를 직접 읽을 수 있는 책.

 스페인, 마음에 닿다        
 박영진 | 마음지기 | 304쪽    

브라질·남아공의 

여행 에세이를 출간

하는 등, 직장을 그

만두고 446일 동안 

전 세계 70여 개국

을 여행했던 저자가 

가족들과 함께 스페

인 마드리드에 정착

해 1년 넘게 살면서 펴낸 여행기. 이베

리아 반도를 둘러싼 중세 가톨릭 왕국

과 이슬람 왕국의 세력 싸움뿐 아니라, 

훨씬 이전인 기원전 시대 원주민과 로

마 제국의 이야기까지 스페인 땅의 역

사적 흐름을 꿰뚫는 설명을 더했다.

“왜 다시 ‘성령론’인가?”
성령은 힘이나 능력이 아니다…성령은 하나님이다!

신간추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조용목 외

두란노 | 256쪽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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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
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에덴교회 담임목
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
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 최우수상, 마
틴 루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천상병문학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대
한민국 보훈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
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정에
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레위기의 산을
정복하라
288면 / 11,000원

사닥다리 예배자
264면 / 10,000원

생명언어
317면 / 13,000원

거룩의 재발견
259면 /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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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놓칠� 수� 없는� 간절한� 바람”
[북스리뷰]

“어둡고 슬프고 우울한 이 순간, 

기억하라!”

나는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면

서 비로소 소망이 얼마나 귀한 선

물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소망을 가져야지’라고 결단한다고 

갖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

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며, 

그 소망 자체가 능력임을 배웠다.

그분께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

가 기다리는 대상이 달라진다. 우

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실체가 ‘문

제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임

을 배운다. 아침을 기다리는 목적

이 달라진다. 내 주변 상황의 변하

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바람이 

달라져 있음을 보게 된다. 내 기도

를 타고 올라가 하나님 앞에 다다

라서 그분을 체험한다.

우리는 모두 기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 그래서 이것이 무

너질 때 좌절하고 우울해한다. 어

떤 기대를 가지고 사는가가 삶의 

자세와 모습과 방향을 결정한다. 

때로 우리 안의 세상을 향한 기

대와 하나님의 통치를 향한 기대가  

총돌하는 경우가 있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존

재하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다. -프롤로그 중에서.

 이용규 선교사. 그의 이름 앞에

는 ‘내려놓음’이란 수식어가 항상 

붙는다. 10년 전인 2006년에 집필

한 첫 책, <내려놓음>과 그 다음 해

에 쓴 <더 내려놓음>이 100만여 독

자에게 큰 울림을 준 이후부터, 그

후 만 7년간 몽골 지역에서 사역하

며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를 <같

이 걷기>를 통해 나누었고, 또다시 

내려놓고 새 길을 떠나길 원하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 <떠남>을 썼다.

 그가 더 이상 나눌 게 없다고 느

낄 즈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

대’에 대해 묵상하게 하셨다. 그것

도 그의 삶에 극심한 기근으로 어

두움 가운데 있을 그때에. 인도네

시아에서의 교육 사역을 막 일으켜

야 하는데 그를 병원 침상에 꽁꽁 

묶어두신 채로.

그는 소망은 사람의 몇 마디 위

로의 말로 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고 말한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

는 지경에 있을 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부

터 오는 ‘능력’이라고 피력한다. 또

한 너무나 고통스럽고, 우울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의 아름다운 선물이기도 하다. 

현재 이용규 선교사는 인도네시

아에서 교육선교와 한국교육단지 

내 자카르타 국제대학교 설립에 헌

신하여 사역하고 있다.   

   이영인 기자

기 대   

이용규

규장 | 256쪽

�“결국엔 믿음이 이긴다”�

반가운 저자의 특별한 책이 나

왔다. 저자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서 전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관한 설교가, 이렇게 한 권의 책으

로 묶여 나온 것이다. 평소에 저자

를 좋아하고, 또 저자의 설교를 즐

겨 듣는 입장에서는 참 반가운 소

식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 책

의 추천사와 추천한 분들의 이름 

뒤에 있는 호칭들이다. 집사 또는 

권사이면서 교수, 주부, 원장, 과장, 

회사원, 작가라는 호칭들을 가진 

이들이 책의 추천사를 쓰고 있다. 

화려한 수식이 될 수 있는 신학

교 교수와 명망 있는 목사의 추천

사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저자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 이 

설교가 선포된 자리에 있던 무명 

성도들에게 추천사를 요청한 것이

다. 한 마디로 참 ‘저자스럽다’는 느

낌이다. 

그래서인지 이 책의 내용은 일상

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내

는 성도들의 삶 속에 믿음은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구체적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

한 것으로 가득하다.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있는 믿음의 개념에 관하여 간략하

게 정리한 뒤 곧바로 각각의 인물

들로 들어간다. 

예배로 믿음을 증명한 아벨, 동

행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낸 에녹, 

방주를 짓는 것으로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노아. 이

렇듯 성경 속 믿음의 인물들의 짤

막한 기사들을 가지고, 한 편 한 편

의 완성된 설교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을 본다면 먼저 본

문에 대한 적절한 주해의 과정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벨의 제사와 관련하

여 저자는 현재 학계에서 말하는 

세 가지 견해를 간략하게 소개하

고, 이것을 종합하여 특유의 포괄

적인 해석을 제시한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라는, 성도

가 품을 수 있는 의문의 답을 함께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 속에서 찾아

가는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다. 자

신의 견해를 절대화시키지 않으면

서 청중과 함께 호흡하며 결론으로 

인도하는 과정 자체가, 성경 본문

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처럼 여겨져

서 좋았다.

저자가 보이는 이러한 설명 방식

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본문

이 말하는 것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 같아 보였다. 

이것은 설교자의 권위가 아닌, 

성경의 권위 앞에 성도들을 세우

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에 익숙

하지 않아 처음에는 의아했던 부분

도 있었으나, 책을 읽어가는 동안 

점점 더 설득되는 나 자신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책을 읽는 동안 느꼈던 또 하나

의 특징은 ‘따뜻한 책망’이 많다는 

것이다. 저자는 믿음장을 설교하며 

많은 성도와 조국교회의 믿음 없

음과 관련된 문제들을 지적한다. 

잘못된 신앙과 그 신앙에서 나오

는 행동들,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

로 가득한 조국교회를 말하며 날이 

선 비판을 한다.

저자는 에둘러 말하지 않고, 억

지로 상황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고 말하고 있지도 않다. 아프고 시

린 날카로운 지적과 경고가 반복되

고 있다. 신기한 것은 저자의 책망

이 ‘많이 아프지만, 이상하게 아프

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아마도 저

자가 이 호통을 치는 과정에서 사

용한 말 한 마디 표현 하나하나에 

들어 있는 ‘애정’ 때문인 것 같다.

저자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 소리치지 않고, 자신이 하는 

그 책망을 듣는 성도의 자리에서 

함께 그 책망의 대상도 되고 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걷

고 있는 이의 입에서 나온 책망이

기에, 나는 방어하기보다는 함께 

아파하며 이 책망들을 들을 수 있

었다.

소소한 아쉬움은, 저자의 구어체 

문장의 원고가 책으로 옮겨지는 과

정에서 의미가 조금은 약화되거나 

난해해진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조금만 문장들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내는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조영민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결국엔 믿음이 이긴다

화종부

생명의말씀사 | 304쪽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반드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많이 아프지만 마냥 아프지만은 않은 따뜻한 책망

[추천도서]

교리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성도가 되는 순간, 수많은 질문 앞

에 서게 된다. ‘성경은 무엇인가, 죄

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

가, 도대체 구원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대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

드시 알아야 할 교리들을 알게 하

며, 그 교리의 참 뜻을 몸으로 익히

는데 탁월한 안내자가 되어 줄 것

이다.

일 년에 걸쳐 기독교의 기본적

이고 핵심적인 교리 52가지를 공

부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다. 기독

교의 신앙체계를 한눈에 볼 수 있

게 한다. 

‘성경, 삼위일체 하나님, 천사와 

사탄, 인간 창조와 타락과 구속, 죄

의 시작, 구원의 필요성, 회개할 이

유, 믿음, 중생, 칭의와 구속, 속죄, 

은혜, 선택과 예정, 심판, 천국의 비

밀, 교회, 재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지를 면밀히 살피면서,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교리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깨닫게 이끌어 주고 있기도 하다.

충실한 성경 안내서로 인정받아 

온 이 책을 통해, 단순한 지식이 아

니라 실제로 살아 계신 삼위일체 하

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저자 앨런 스트링 펠로우(Alan 

Stringfellow)는 수십 년을 목회자

로 활동하며 복음과 성경을 가르쳤

다.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오랫동안 봐 

왔던 그는 성경을 보다 쉽게 알도

록 돕고자 저술 활동을 하기 시작

했다. 그의 많은 저서는 평신도들도 

서로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게 구

성했고, 체계적인 학습 과정을 담아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 나갈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앨런 스트링펠로우는 미국 텍사

스 주 포트워스에 위치한 사우스웨

스턴침례신학교에서 기독교교육학

을 공부한 뒤 포트워스의 트래비스

애비뉴침례교회, 플로리다 웨스트

팜 비치의 제일침례교회, 프레즈노 

제일침례교회, 반 누이스의 제일침

례교회, 캘리포니아 주 베이커즈필

드 바이블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

했다.

   이영인 기자

교리별성경연구(개정판)   

앨런 스트링펠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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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ing from being the 
youth pastor of a smaller-sized 
church with 14 students, to being 
the youth pastor of a group that’s 
10 times larger, comes with some 
unique challenges as well as new 
opportunities and lessons, says 
Pastor Arnold Kim.

Kim, who used to serve at Las Ve-
gas Presbyterian Church, recently 
moved to California and currently 
serves as the youth pastor at Cer-
ritos Presbyterian Church.

First, there was the emotional 
challenge of having to leave be-
hind a group that Kim has invest-
ed in and built relationships with 
for three years.

“It was like family,” Kim re-
called, who tears up even now as 
he’s asked about the youth group 
in Las Vegas.

“I was conflicted because I 
thought, ‘How will they survive 
without me?’ ‘What will happen 
to this church after I leave?’” Kim 
shared.

But talking to his colleagues 
humbled and comforted him, he 

recalled, especially as one asked, 
“Do you really think that God will 
not take care of his own people?”

The challenge of adjusting to the 
vast amount of administrative dif-
ferences of leading a group of 14 ver-
sus 140 was another that Kim had to 
learn through and overcome.

For example, with the group 
of 14 at Las Vegas Presbyterian 
Church, much of the fellowship 
and events were done spontane-
ously, Kim explained. A youth kid 
once asked Kim several days be-
fore the weekend, “Can we have a 
lock-in this Friday night?”

“Sure, I don’t see why not?” Kim 
recalled saying in response. It was 
as easy as that to organize events 
and to build more intimate rela-
tionships with the students.

With a group of 140 kids, this 

type of spontaneity is almost im-
possible. All of the events must 
be organized and planned in ad-
vance, and all of the volunteers 
and teachers must move together, 
Kim explained. Small tasks such as 
getting snacks for an event which 
used to be easy with 14 students 
suddenly became a major chal-
lenge when faced with having to 
provide food for 140.

Relating to each and every 
student in the youth group and 
building relationships with them 
is also much more difficult, said 
Kim, and while before, he was able 
to teach the students about God 
and the Bible one-on-one, he now 
must delegate the teaching to sev-
eral teachers for the bigger youth 
group.

The teaching influence that he 
now has on each student is no lon-
ger singular, but rather, divided 
to several people, Kim said. As 
he preaches on Sundays, he also 
trains youth group teachers, who 
then also help guide youth group 
students in small groups.

“It’s now a 50:50 ratio between 
the teachers and the students in 

terms of giving my effort and at-
tention,” Kim said. “Every Sunday, 
I meet up with the youth group 
teachers and go over next week’s 
Bible study in advance.”

And while with the smaller 
group, Kim was able to connect 
with each student personally, he 
now relies on the youth teachers’ 
feedback and updates to under-
stand how the larger group is do-
ing.

A benefit to having a larger 
group of students and serving at 
a larger church, however, is that 
there are many more hands to go 
around when in need of help dur-
ing an event or mission trip. The 
group can receive more resources 
and even hire their own worship 
pastor for the event or trip.

But there are some things that 
don’t change whether the group 
is small or large, Kim said, includ-
ing his heart and vision for youth. 
Whether he is able to interact with 
each member of the youth group 
individually, or have more interac-
tion with volunteers and teachers, 
Kim’s main objective when serving 
is to emphasize the ‘what’ of the 

gospel and ‘why’ a person believes 
in Jesus Christ.

“Knowing who Jesus is and why 
they are able to trust in Jesus is 
important, especially in today’s so-
ciety,” Kim explained.

“Ministering in these different 
contexts and seeing how God can 
use me to glorify His kingdom — 
that’s always a blessed thing,” Kim 
said.

Some 2,500 people, including 
prominent leaders in both the Ko-
rean and American Christian com-
munities, gathered at Azusa Pacific 
University on Monday to mark the 
start of the 8th Korean World Mis-
sion Conference.

The conference, which takes 
place once every four years, is 
usually attended by thousands of 
Korean missionarie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is hosted by some of 
the largest Korean mission organi-
zations, including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 Ko-
rean World Mission Fellowship, 
Korean World Missions Associa-
tion, and World Missionary Kids. 
While it had always taken place at 
Wheaton College in Illinois, this 
year, the conference is taking place 
in Southern California for the first 
time.

The opening ceremony started 
with the conference tradition of 
having the missionaries march 
down the main session hall with 
their respective mission fields’ na-
tional flags. This year, attendees of 
the conference celebrated a record 
of over 27,000 Korean mission-
aries sent out and ministering in 
some 170 countries.

Jon R. Wallace, the president 
of Azusa Pacific University, and 
Mark Labberton, the president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gave remarks during the ceremo-
ny, both calling it an “honor” that 
KWMC is taking place in Southern 
California this year.

Labberton in particular praised 
the Korean church community’s 
leadership and mentioned Fuller’s 
current search for a new director of 
its recently formed Korean Studies 
Center.

Un-Chan Chung, the former 
Prime Minister of South Korea, 
also gave remarks, and urged the 
attendees to “become brilliant 
missionaries, and take the gospel 
to the ends of the earth.”

“I hope that through those ef-
forts, you will help to lead this 
world into the right direction,” 
Chung said.

While the conference is geared 
primarily towards Korean mis-
sionaries, it’s also open to local 
church pastors and lay members. 
Many of the plenary and seminar 
speakers are English-speakers, 
and a separate English track is also 
taking place simultaneously.

Notable speakers include Lo-
ren Cunningham, the president 
and founder of Youth With a Mis-
sion; David E. Ross, the founder of 
YWAM Korea & Antio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Ministries; Paul 
Eshleman, the founder of the JE-
SUS Film Project; Todd Johnson, 
the director of the Center for the 

Study of Global Christianity at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
inary; Michael Oh,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Lausanne Move-
ment; Min Chung, the founding 
pastor of Covenant Fellowship 
Church; and Marilee Pierce Dunk-
er of World Vision International, 
among others.

Four major evening sessions, 
four early dawn prayer sessions, 11 
plenary sessions, and 11 seminars 
are among the programs sched-
uled for the conference. Seminars 
explore such themes as ‘The Life-
style of a Christian Who Embraces 
the World,’ ‘Korean World Mis-
sions, Missions in North Korea, 
and Partnership Among Korean 
Diaspora,’ ‘The Church and Mis-
sions,’ and ‘Evangelizing to People 
of Other Religions, Other Cul-
tures.’

Forums discussing mission 
strategies for 13 different regions 
of the world -- such as Southeast 
Asia, Indo-China, Russia, Japan, 
Africa, and others -- as well as fo-
rums discussing nine specific mis-
sion-related topics -- short-term 
mission strategies, evangelism to 
Hindu individuals, mission strat-
egies for professionals, mission to 
North Korea, and others -- were 
also featured during the confer-
ence.

The conference concludes on 
June 10.

Orange County Church
Establishes New

Vision Center for the 
Church and Community

The construction of First Pres-
byterian Church of Orange County 
(FPCOC)’s new education build-
ing in the church’s Westminster, 
CA campus has concluded, and 
the surrounding community has 
also been showing its support.

To celebrate, the church hosted 
an opening ceremony June 4, 
2016, which included a congratu-
latory message from Mayor Tri Ta 
of Westminster, field representa-
tives from other government of-
ficials, member testimonies, and 
a keynote speech from Soo Yoo, a 
member of the ABC School Board.

During the ceremony, a member 
of the elder board, Dr. Robert Ha 
(MD), introduced and explained 
the vision statement for the new 
OC1 Vision Center.

“OC1 Vision Center is an impor-
tant place that God has provided 
for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range County’s revival and fu-
ture, that will (1) provide a place 
of spiritual growth for young gen-
eration through education and 
worship, (2) present a place of 
fellowship for the young people 
and others, (3) provide a means 
of community outreach through 
the preschool and various educa-
tional programs,” said Ha. “We 
believe through these plans the 
Vision Center will produce impor-
tant growth for our church in the 
future.”

FPCOC English Department’s 
head pastor James Kwak explained 

how the new building would be 
beneficial to the community.

“Orange County is very com-
petitive academically, so how can 
we, as a church, serve the com-
munity students? We thought of 
many ideas on how to fully take 
advantage of our new building,” 
said Kwak. “Along with the Vi-
sion School preschool and an after 
school program, we have plans to 
run an SAT school for local stu-
dents at a fraction of the cost of 
other facilities. We want to reach 
out to the high schools around us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for 
students to experience life amidst 
their stressful academics.”

During the keynote, Soo Yoo 
commended FPCOC for their vi-
sion for children and the commu-
nity. Yoo shared about her experi-
ences of the church raising her to 
be kept on the right path and al-
lowing her to have a vision while 
her parents were busy working to 
provide for her. She stated that 
through this vision, the church is 
rising out of its comfort zone and 
looking into the local neighbor-
hoods in order to spread the gos-
pel, rather than overseas.

A local visitor shared his ex-
citement about the Vision School 
opening because of the conve-
nience of having a preschool at a 
walking distance from his neigh-
borhood.

The Vision School is set to open 
by the end of the summer and will 
soon start enrolling students in the 
local community.

BY URANIA CHAE

BY AMY KIM

Thousands Gather for
Korean World Mission Conference

Korean missionaries, pastors, and lay members attended this year’s Korean World Mission Conference at Azusa Pacific University.

FPCOC’s senior pastor Rev. Young Min Eom and Westminster Mayor Tri Ta at the open-
ing ceremony. (Photo courtesy of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range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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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with Pastor Arnold Kim: Transitioning from Small to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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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or Arnold Kim currently serves as 
the youth pastor of Cerritos Presbyterian 
Church. (Photo courtesy of Arnold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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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ssachusetts House of Repre-
sentatives voted 116-36 to pass a bill that 
replaces the term “sex” with “gender 
identity” in multiple areas of the state’s 
laws. The lawmakers also dismissed an 
amendment that could ban convicted 
sex offenders from using bathrooms for 
the opposite biological sex.

The bill will now be discussed be-
twen the state’s House and Senate 
regarding the discrepancies between 
their respective versions, and will go to 
Governor Charlie Baker for signature.

The bill, H.4343, also aims to change 
various state laws to comply with the 
reinterpretation of ‘sex’ as ‘gender 
identity.’

The legislators rejected 36 amend-
ments before the passage of the bill. 
Amendment 9, for example, would 
have allowed public facilities to ban sex 
offenders from using bathrooms not 
aligned with their biological sex.

Critics of the bill said that it does not 
respect privacy rights of a majority of 
the population by letting biological 
males and females to use restrooms of 
the other sex.

“This legislation takes rights away 
from 99.9 percent of the population,” 
Rep. James Lyons told the Conserva-
tive Review. “Every parent that I have 
spoken with including a parent of a 
transgender child understands that this 
bill eliminates long held expectation of 
privacy and protection for children.”

“The bill allows people on a routine 
basis to decide if they are male or fe-
male. Your anatomy is no longer rele-

vant. This has absolutely nothing to do 
with discrimination, it has everything 
to do with changing our society and so-
cial engineering by those on the left,” 
said Lyons.

Rep. John Fernandes said that no 
incidents of crime were recorded in 
the 17 states where the law is imple-
mented to allow transgender people 
to use bathrooms consistent with 
their gender identity. Rep. Sheila Har-
rington also said that the assertions 
of the opponents of bill are based on 
hypothetical situations which have not 
happened.

Recently, executive director of Amer-
ican Civil Liberties Union Georgia 
chapter Maya Dillard Smith resigned 
over the organization’s stance on bath-

room policy, after encountering people 
the other sex in a public bathroom.

“I have shared my personal experi-
ence of having taken my elementary 
school age daughters into a women’s 
restroom when shortly after three 
transgender young adults over six feet 
with deep voices entered,” said Smith. 
“My children were visibly frightened, 
concerned about their safety and left 
asking lots of questions for which I, 
like many parents, was ill-prepared to 
answer.”

The episode led her to be concerned 
about the safety of her young daugh-
ters, and she launched a website titled, 
‘Finding Middle Ground’ which urges 
people to openly discuss all the aspects 
related to this issue.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found some good news and some bad 
news in its latest Annual Church Pro-
file (ACP) report. SBC planted more 
churches last year and registered an 
increase in total giving, but has lost 
members and baptized fewer people 
over the course of nine years.

The SBC is the largest mainline Prot-
estant denomination in Alabama and 
in the US, but lost over 200,000 mem-
bers in one year. The church member 
count was 15.3 million in 2015, down 
from 15.5 million in 2014.

“God help us all! In a world that is 
desperate for the message of Christ, we 
continue to be less diligent in sharing the 
Good News,” said Frank Page, SBC Ex-
ecutive Committee president and CEO. 
“May God forgive us and give us a new 
passion to reach this world for Christ.”

The ACP, published by LifeWay Chris-
tian Resources in collaboration with the 
SBC, found that baptisms continued to 
decline for eight straight years, and fell 
by 3.3 percent in 2015 from the pre-
vious year. Last year about 295,000 

baptisms were performed, which is a 
decrease of 10,000 since 2014.

“While a decrease in baptisms is 
very disappointing, we don’t take for 
granted 295,000 baptisms. We should 
rejoice with each of those individu-
als who chose to follow Christ,” said 
LifeWay President and CEO Thom S. 
Rainer.

Average worship went down from 
about 5.6 million to 5.5 million, which 
is a drop of almost 100,000 members 
in weekly attendance.

Sunday school, Bible studies, and 
small group attendance dropped by 
3.18 percent to about 3.6 million in 
2015 from 3.72 million in 2014.

The trend of decline was seen in to-
tal mission expenditures as well, which 
decreased slightly by about $25 million 
in one year, and stood at $1.20 billion 
in 2015.

Great commission giving also fell 
from $637 million to $613 million, 
even when total receipts increased 
slightly by $391 million.

However, a silver lining in the report 

is that as many as 294 more churches 
were planted, which is an increase of 
0.63 percent since 2014. The num-
ber of SBC churches have increased 
steadily during the last 17 years.

Also, the amount of tithes increased 
by over $406 million in one year to 
$9.1 billion, which was a dramatic in-
crease of 4.64 percent.

“The ACP report shows many faith-
ful Southern Baptists continue to wor-
ship, share the Gospel, give generously, 
and live in community with other be-
lievers,” Rainer said. “We praise God 
for these efforts every year.”

Southern Baptists survey their 
churches every year, and publicly report 
them even if membership is on decline.

“That’s because we believe the ad-
mission of a problem is the first thing 
needed to correct it,” Page said.

“We live in an anti-institutional, an-
ti-church age, where people are opting 
out of organized religious activities,” 
he added. But, he said he expects new 
churches to rise on the scene to coun-
ter such trends.

SBC Faces Decline in Church Attendance,
but Church Planting on the Rise

Massachusetts Lawmakers Pass Bill to 
Replace Word “Sex” with 

“Gender Identity” in State Laws 

Over 45 million people are living in 
some form of modern slavery, accord-
ing to a new report.

The 2016 Global Slavery Index, a 
report released on May 31 by Austra-
lia-based human rights organization 
Walk Free Foundation, states that 45.8 
million of the world’s population is en-
slaved. The figure has increased by 10 
million since 2014 when the group re-
leased its last report.

The report defines slavery as “situa-
tions of exploitation that a person can-
not refuse or leave because of threats, 
violence, coercion, abuse of power or 
deception,” including early or forced 
marriage, organ trafficking, debt-
based labor, and prostitution.

Susceptibility to enslavement is due 
to an interaction of various factors, ac-
cording to the report. It broke down 
24 measures of vulnerability into four 
dimensions: civil and political pro-
tections, social health and economic 
rights, personal security, and refugee 
populations and conflict.

The report found that over half (58 
percent) of the population of those liv-
ing in slavery are in India, China, Paki-
stan, Bangladesh, and Uzbekistan. In-
dia has the highest number of slaves at 
18.35 million, followed by China at 3.39 

million and Pakistan at 2.13 million.
The index noted that “several of 

these countries provide the low-cost 
labour that produces consumer goods 
for markets in Western Europe, Japan, 
North America and Australia.”

North Korea was found to be the 
country with the highest estimated 
prevalence of modern slavery by pro-
portion of the population at 4.4 per-
cent of the 25.15 million population, 
followed by Uzbekistan at 4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of 31.13 million. In 
the ranking of countries by government 
response, North Korea was found to be 
doing the least to combat slavery, char-
acterized by “government complicity, 
low levels of political will, or high lev-
els of conflict and political instability,” 
along with Iran, Eritrea, Equatorial 
Guinea, Hong Kong, Central African 
Republic, Papua New Guinea, Guinea,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and South Sudan.

Data on government action was not 
able to be collected for Afghanistan, Iraq, 
Libya, Somalia, Syria or Yemen due to 
conflict and government instability.

On the other hand, the Netherlands, 
the United States, Britain, Sweden, 
and Australia were found to be the 
countries with governments that re-
sponded the most strongly to cases of 
slavery.

Countries that were found to have a 
strong response with fewer resources 
include the Philippines, Brazil, Georgia, 
Jamaica, Croatia, Montenegro, Mace-
donia, Moldova, Albania and Serbia.

Founder of the Walk Free Founda-
tion Andrew Forrest recognized that 
the collected data extrapolated the 
estimates for some nations based on 
data collected for other nations, which 
could be a point of criticism.

“Measuring the number of people 
in modern slavery is a difficult under-
taking due to the hidden nature of this 
crime and low levels of victim identifi-
cation,” the report reads.

However, “Without measurement 
you don’t have effective management 
and there’s no way to lead the world 
away from slavery,” he told the the 
Thomson Reuters Foundation. “We 
want this index to be a call to action.”

The report was based on interviews 
with 42,000 respondents by Gallup 
across 25 countries in 53 different lan-
guages, ranking 167 countries accord-
ing to the proportion of population in 
slavery, absolute number of people in 
slavery, measures of vulnerability, and 
government response.

“We need to make it clear we’re not 
going to tolerate slavery and when 
there is slavery in a regime we should 
not trade with them,” Forrest said.

Tens of Millions Trapped in Modern 
Slavery, According to New Study

BY CHRISTINE KIM

(Photo: Francesco Mucio/Flickr/CC) Restroom signs at the Charlotte Airport. A new bill 
passed in the Massachusetts House of Rep. to change ‘sex’ to ‘gender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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